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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하루종일 아이 곁에서 함께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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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늦은 퇴근을 하고서야 아이를 안을 수 있었죠. 


늘 아이를 맡길 때마다 마음 한 켠이 무거웠는데 


워킹맘을 위한 영아종일 돌봄 서비스란 게 있더라구요. 


믿을수 있는 분들이 아이를 봐주시니 큰 걱정 덜었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좋은 정책，정책브리핑에서 찾았어요! 


영유아. 여성 . 다문화가정 등 영아 종일 돌봄 그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실생활 정책， 

한 번에 알기 쉽게 정책브리핑에 다 모았습내다 


이주의 공감 



첼로 배우며 씩씩해졌어요 



노한음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부천 상지초 5학년) 


저는 친구들 앞_ 대표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 학년 때 반 친구들 m 서 첼로를 
연주했어요 어색했는데，그래도 끝까지 해^어요_ 

이젠 일주일에 두 번씩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러 가는 게 
좋아요 ■ 제 꿈은 파티시에가 되는 거예요. 첼로 연주도 
잘하괴 mmi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요. 


o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와 같은 초등학 
생부터 중학생 언니오빠들까지 함께 모여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예요. 전국에 1，6⑴여 
명의 단원들이 있다고 해요. 2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음악을 정말 싫어했어요. 리코더를 불고 노래를 부르는 음악 시간이 너무 지루 
했습니다. 음악 시간엔 늘 졸리고，재미가 없었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 여름 선생님께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음악을 좋아하 
지 않고，거기다가 클래식 음악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던 제게 말이죠.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느리고 지루할 것 같은 음악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박자가 빠른 곡들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틴탑이에요. 아이돌 가수들이 노 
래를 부르고，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박자가 느린 클래식 곡에는 평소에 
별로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을 꾹꾹 참^면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첼로 연습을 했어요. 처 
음엔 소리를 내는 게 힘들었어요. 피아노 갈은 악기는 누르면 소리가 바로 나는데 첼로는 줄 
을 잘 맞춰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처음엔 이상한 소리만 났는데 시간이 지 
날수록 좋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가 
내는 소리가 아름다워진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음악 
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습실에서는 첼로뿐 아니라 클라리넷，플루트，바이 
올린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맞춰볼 
수 있어요. 여러 악기들이 한꺼번에 연주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 
어 정말 좋아요. 여러 명이 함께하다 보니 여러 소리들이 어우러 
져서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좋은 
소리가 뭔지，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제가 대표로 뭔 
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반 친구들 앞에서 첼로를 연주했어요. 친 
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그래도 끝까지 해냈어요. 이젠 일 
주일에 두 번씩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러 가는 게 좋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연습도 재미있어요. 제 꿈은 파티시에 ( patissier ) 가 되는 거예요. 첼로 연주도 잘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요! 0 


위클리 공감 2013.9.30 1 


































위클리 공감 


Korea . kr/gonggam I No.226 통권 327 호 



田 I,,. 

문화의 향기，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다 


01 이 주의 공감 I 첼로 배우며씩씩해졌어요 

24 김동호문화융성위원장 

“국민01 스스로 문화 01끄는 시대 왔다” 

26 흥을 나누는 문화 | 한국민속예술축제 
“한바탕 어울려 신명나게 놀아보세” 

28 꿈을 키우는 문화 I ‘꿈의 오케스트라’ 

작은 울림 속에 꿈과 희망을 연주 

30 문호® 낳는 문화 I 서울국제뮤직페어 
홍대앞 인디밴드 세계가 주목하다 

32 지역문하를말하다 

문화원장들 “지역문화 가치 널리 알려질 때 큰 보람” 

34 장애를 극복하는 문화 I 장애는 없다，감동만 있을 뿐 
36 함께 즐길 행사 ■ 공연들 I 문화…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중점기획 12014년 정부 예산안 
14 총론 I 경제활력 ■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 
16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I 수출금융 등 정책지원 24조원 늘려 
18 서민 . 중산층 I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 ‘맞춤형 지원’ 

20 국민안전• 든든정부 I 사회악• 유해물질 차단 지원 늘린다 



04 독자마당 I 대한민국 기능성게임 아이디어 공모 
06 초점 I 기초연금 수급대상 열 중 아홉月 20만원 지급 
08 경제소식 I 도시 첨단산업단지 전국 9곳 조성 
10 정책현장 I 대입 수시전형에 수능 등급만 반영 
12 현장 I 박 대통령 “해양 주권 훼손 결코 용납 안 한다” 


59 역사가 된 정책 I ‘헌법’에 금지한 인사청탁 

60 화제의 책 I 〈성장의 한계〉 

61 공감카툰 I 천천히천천히 

62 문호 f 공감 I 〈2013 전주세계소리축제〉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I 대단해요! 

64 소통과공감 I 욕망을 치유하는 ‘시간혁명’ 


38 스포츠 I 龍의 꿈一올해 서른 여덟 임창용, MLB 데뷔 
40 문화 I 소설가 최인호- 조숙한 천재 ‘별들의고향’으로 귀향 
42 함께하는 세상 I 대구 달서구 청소년 스 다 리그 
“땀으로 쌓은 우정은 100년 간다“ 

44 민원해결우수사례 ⑬ I 낙도 ■ 오지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46 지구촌 사람들 I 인도네시아로 뻗은 ‘희망의 집짓기’ 

48 이 사람 I 지문 등록으로 미아 찾는 ‘홈 182’개발 01재준 대표 
50 세종통신 ⑯ I 올해말 이전 공무원들 당분간 전• 월세 불가피 
52 감성여행 I 경기 가평 호명산 

가을이 잣나무 가지를 흔든다 
추 EE ， 바람이 세월을 밀어낸다 

56 경제흐름 I 봉01 김선달도 부러워할 직업 

57 정책광고로 세상읽기 I 외래 관광객유치에눈뜨다 

58 한식의맛과 멋 I ‘먹물’의 상징, 문어 


표지이야기 

춤추는 o |들은 농학교 학생들이다. 음악을 듣지 못하면서도 
일사불란하고 0 ᅡ름다운 군무를 선보01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진대회 ‘스페셜 K ’ 에서 한국무용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 농학교 학생들의 ‘꽃춤’01다. 실력있는 장애 
예술인을 발굴해 직업예술7 ᅡ로 활동할 수 있도륵 정부7 ᅡ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화고 ᅡ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 

사진•김현동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위클리 공감〉이번 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사진, 일러스트，만화는 이용할 수 없 
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륵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01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 . kogl . or.kr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09.3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好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내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주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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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pi ^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내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io 월 7일(월) 오전까지 

TT ^LJ 『「會 > gonggam @ korea.kr 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71사, 71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 I II _ 보내주시면〈위클리 공감〉제작에 반영하겠습내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문하상품권을보내드립내다. 


댓글에 답글 



225호〈서로 알게 되면 편견이 블랙홀로 쏙시 가사를 읽고 

나은주(은평구립도서관 사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 o I 늘어나고 있기I만 다른 나라에 관한 정보를 깊 o I 
있게 알수 있는공간01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진정한 다문화사회7ᅡ 되려면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립도서관 이외의 다른 
지역 어디에 다문화자료실이 있는지,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U 답글 다문화7 ᅡ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설01 별도로 □ ᅡ련돼 있 
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블로그인 ‘다누리’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다 
문화 7 ᅡ족에 관한 정책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 위성개 사무관(여성가족부다문화7 몸정책과) 


225호 (다른 문화’를 무기로 새 일자리 개척> 기사를 읽고 

스베틀라나《인하대병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 

많은 다문화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교육받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아직까지는 이들이 □ᅡ 음껏 일할수있는환경이 많이 부족한것 
이 현실입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습니다. 

U 답글 다문화 여성의 취업 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 각각 결혼이민여성과 다 
문화 7 ᅡ 족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등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정애人卜무관(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224호〈공공데이터 덕에 출퇴근길 편해졌네>를 읽고 

강동웅 (SK 플래닛 매니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좋습니다. 아쉬운 점 
01 있다면 국민들에게 서 b |스하 71 좋게 공공데이터 7 ᅡ 좀 더 7 居하 71 쉬운 
형태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U 답글 현재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 01 확대된 후에는 보다 서 U I 스하 71 좋도록 7 ᅡ 공하는 일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 박경주 사무관(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고 B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다문화를 접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 신선 

경 7 ᅵ도 안산원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중국 국적의 o I 진 7 [택 (9) 군은 태권도를 배 
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콩고 출신의 부모를 둔 알리이 (9) 양은 
지난해 고학년들의 음악 시간에 특별 초청돼 아프리카 춤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추석 전에 방문한 안산원곡초등학교에서 만난 0 [0 1들은 피부색만 
다를 뿐 함께 어울려 깔깔대며 노는 모습01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투가 어색해도 0 [이들은 
모두 친구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Of 이들이 한국가정의 0[이들과함께건강 
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더불어 사는 사 
회’를실감한시간0 ᅵ었습니다. 글 - 박미숙 기자 



‘댓글에 답글，코너 신설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 
넷01나 SNS 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 o |나 71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 
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지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습니다. 


정책브리핑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위클리 공감 블로그 
위클리 공감 트위터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korea.kr 

gonggam.korea.kr 

koreablog.korea.kr 

@weeklygonggam 

www.facebook.com/we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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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국립생태원 개원기념 사진공모전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하는 ‘국립생태원 
개원기념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대상 전국민누구나(작품은1인당5장이내) 

응모주제 또 하나의 작은 지구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의 동 •식물 및 생태 
►국립생태원의 자연경관, 71상현상，시설 등 
시상내역 ►대상 (1 명■ 환경부장관상) 200만원 
►금상 (2 명 ■ 국립생태원장상) 100만원 
►은상 (4 명 ■ 국립생태원장상) 50만원 
《 동상 등 그 외 시상 내역은 홈페01지 (rantest.ecoplexco.kr) 참조 
응모일정 ►접수기간:10월18일까지 
►수상작 발표: 10월말(예정)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 

문의 국립생태원 공모전 운영 사무국 s 02-6395-3127 



대한민국 기능성게임 아이디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 하는 
기능성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기능성게 임에 
관심 있는국민들의 번뜩 01 는 0 ᅡ 01 디어를 71 다립니다. 

응모자격 누구나(국적• 연령• 성별 제한없음) 

응모주제 게임을 즐71면서 학습, 인식제고, 재활 등 특정 목적을 효고[적으로 전달할 
수있는기능성게임 아이디어 및시나리오(교육,공공정책,재활분야) 
►플랫폼: 온라인, PC, 콘솔, 모 U ᅡ일, SNG (소셜네트워크게임) 등 제한 없음 
►장르: 스 平루 액션, 시뮬레01선，어드벤처 등제한 없음 
시상내역 ►통합: 대상 (1 명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500만원 
►부문별: 교육분01： 우수상 (1 명 ■ 프뢰벨상) 300만원 

재활분야우수상 (1 명 ■ LG 유플러스상)300만원 
공공분야우수상 (1 명 ■ 해외자원개발협회상) 300만원 
응모일정 10월21일오후3시까지 

응모방법 홈페01지 접수 (www.gameidea.oo.kr) 졌 10월 초 오픈 예정 
문의 공모전사무국® 02-322-7005 

바로잡습니다 



八 시’ 누 ai |hjei 
1 577 — 5432 


위클리 공감 225호 45쪽 오른쪽 하단에 실린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대한 문의 
는 이곳으로! 전국 다누리콜센터”를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제공, 〕 I관 안내 및 연계, 생활 통역서 a I스 (10 개 국어) 다누리콜센터”로 정정하고 다 
누리콜센터 로고도 왼쪽 상단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구 1226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0월 7일 오전까지 jjsmall @ korea.kr 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누로 풀이 

I 국경이나 요새 등을 드나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문화역서울 284( 구 서울역사)는 교통과 교류의 ⑴이었다.” 

5 히장할 때 산는 7 1 구. 거울과서랍 ◦ | 달려 있죠. 

7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 

9 경복궁 중건 후 대원군이 만든 화폐.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 배. 

10 어떤 사물01나 물건의 최초 시작으로 인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00설렁탕，， 

II 막히지 0 ᅡ니하고 잘 통함. 뜻 01 서로 통하여 오해 7 ᅡ 없음. 


세로 풀이 

2 “10월 00의 달은 00창달의 7 1운 진작과 국민의 0◦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국민의 00향수권을 신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각종공연을하기 위해객석 앞에만들어놓은단. 

4 세계 각국에 만들어 놓은 한글 교육 기관. 한글을 만든 
임금님의 이름을 떴죠. 

6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거나사오는 알 

7 전기를만들어내는곳. 

8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수효. “0◦이 부족해 업무 
처리에 애를 먹다； 


〈위클리 공감〉224호 (9 월 9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71 ■로 1 영해 4 경주 6 명태 8 한구 ᅡ위 10 귀성 11 대청도 
세로 2 해경 3 투명 5 주택가 7 태평성대 8 한반도 9 위풍 

〈위클리공감〉224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이진숙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이형돈 (경71도고양시 일산서구) 

임한나 (세종시 조치원읍 산막3길 30) 조병덕 (충남 천안시 동남구) 
최주영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위클리 공감〉담당자 앞 
(우: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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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 열 중 아홉 月 20만원 지급 

71초연금 정부안 확정… 노후 준 d |된 어르신께도 최소 10만원 01상 보장 



대구에서 열린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르신 골든벨 퀴즈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하위 70퍼센트 어르신 대부분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로 확정했다. 


O 1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김싸 새로 발표된 기초연금 방 
안에 따르면 그의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바뀔까? 연금 가입기간 
의 평균소득이 292만원인 김씨는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49 
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과 갈은 액수다. 
부인과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12만8천원의 기초연 
금을 받는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1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 
을 준 것에 비해 더 많이 받게 되는 셈이다. 

2014년 7월부터는 소득 하위 70퍼센트 어르신 중 대부분에게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 
으로 생활 여건이 나은 이들을 제외하고，대상이 되는 70퍼센트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 (90 퍼센트)인 353만명이 대상이다. 정부 
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고 자녀들의 경제적 부 
담을 줄이는 한편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연 
금 도입 계획을 9월 25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6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 
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 
기됐다”고 설명한 후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 
정상^과 세대 간 형평，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퍼센트의 어르신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일부 소득이 있는 어르신 38만명 (10 퍼센트)에게 
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한다. 기초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퍼센 
트인 61만명에게 20만원의 연금이 더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만6,800원，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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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연금액 분포 (2012 년 12월말 현재 어르신 기준) 



합산 최대 15만4,9⑵원)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 
인이 연금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총 연금액 
(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 
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 * 순 공적 
연금액을 따져봤을 때 무연금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장애와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출산 •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 
를 한 가입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 크레딧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 
게는 보§료도 지원된다. 

제외된 상위 30퍼센트 어르신은 별도 지원안 마련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오래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 
하도록 만들어졌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즉 
순 공적연금액은 더 커진다. 퇴직 전 평균임금 대비 연금 수급액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득 대체율이 40퍼센트인 경우，국민연 
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월 6,700원 줄 
어드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게 된다. 

이번 정부안은 청•장년층에게 향후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2007년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퍼센트를 목표 
로 매년 0.5 퍼센트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낮아전다. 이에 반해 기 


€>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 비교 



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 1인당 부담 
액도 줄어들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 
상등의 변화는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복지 사각지대를 보 
완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초 
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퍼센트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별도 
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 
용해 사회에 공헌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시니어 사회 공헌 
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월 10만원，3개월)를 지원하며 현재 경 
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르신 자원봉사클럽을 확대하 
고 운영비를높여 (20 만원ᅳ30만원，2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클럽 숫자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공 
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로우대 카드를 발급，직 •간접적인 혜택 
을늘려갈 예정이다. 0 글■ 박미소 기자 


* 순 공적연금액 국민연금구 I초연금 등 본인 o I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 비용을 뺀 금액. 

* 크레딧 제도 병역 의무를 o |행한 사람과 자녀를 2명 o |상 출산한 부모에 
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일 때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이면 18개월(최장 50개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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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첨단산업단지 전국 9곳 조성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관광호텔 승인조건 완화하고 환경규제도 개선 



O 정부가 약 5조7천억원 규모의 민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 
록 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치운다. 또 도심 지역에도 2015년 
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해 신산업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 
다.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분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하되，산업 
기반 확대와 오염저감 기술의 발전 수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 
로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 
했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 
원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고^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학교 인근에도 학습 환경이 저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정화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관광지 안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건설을 지원하고，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해 부지 무상" 임대 및 기반시설 지원도 추진한 
다. 이에 따른 투자 효과는 약 6천억원으로 기대된다. 

보전산지 안에 공장을 증설할 때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환 
경법령상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면，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시 
점에 공장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효과는 약 2조4 
천억원이다. 터널 • 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을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약 6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오염 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 
형 허가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쓸 수 있는 기술 중 환경성과 경 
제성이 우수한 기술(최상 가용기술 . BAT ) 로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업종별 최상 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하고，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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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 허가기준을 설정한다. 기준서 및 허가사 
항은 5~8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토해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갈은 정책을 발전 • 소각• 석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3⑴억 
원 규모의 투자와 5년간 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입지(사전 규제)-생산(배출) - 폐기물(재활용) 등 단계별로 기 
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했던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화학물 
질의 등록 •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 
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 기업의 부담이 경감 
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부는 2016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 
정을 확대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행 시 •도 
지사로 한정된 지정 주체(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가 
한다. 9개 도시첨단산단 후보지가 모두 개발되면 약 10조원의 투 
자 효과와 함께 3만6천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지원 •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 용지는 준주거 
(용적률 최대 500퍼센트)나 준공업(최대 400퍼센트)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하고，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도 늘 
린다. 민간 산단개발 시행자에게 용지 조성 외 건축사업을 허용 
하고，투자 유인을 높이고자 이윤율 제한을 현행 일률적 6퍼센 
트에서 15퍼센트 범위 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완화한다. 

노후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한다. 착공 후 30년이 지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 계획이 있는 8개 단지가 대상이다. 내년에 6개 
산단을 선정하되，사업 유형과 추진 방식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 
크포스의 타당성 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관계 
부처 ‘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과 생산성 
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1.2 차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79건의 과제 가운데 15 
건은 이미 완료됐고 63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건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11건의 경우 祖은 이미 착공했고，연내 3건 
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7건(투자 규모 13조3천억원)의 프 
로젝트가 내년 상®기까지 착공되면 성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0 

글 •박상주 기자 


€ 무역투자진흥회의별투자활성화대책중점 분야 


(1 차회의) 현장대기프로젝트 + 


행정절차 개선 
중소기업 지원 


刺회의) ISi + 혁: ESS 진 + 융복합촉진 


(3 차 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산업^■지 
경쟁력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o 공장 설립기간 1~2년 단축 

민간개발 사업자가 산단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의 공장 설립기간이 1~2 년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1 

2 

3 

산업단지 계획 승인 

부지조성 사업 

공장건축 허가 


개선 


1 

2 

산업단지 계획 승인 

부지조성 사업 

공장건축 허가 

공^■건축 


자료 ■기획재정부 


© 3 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5 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 


2조원 

유해 시설이 없는 
관^^텔 
건립지원 


6천억원 

관광지 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지원 


약 5조7천억원 
투자효과 


600억원 

축산 ■제조 ■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지원 


6천억원 

공공기관 에너지 
절^=시설 (LED) 
투자^■성화 


2조4천억원 

보전산지 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方 I0 6 .W0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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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대입 수시전형에 수능 등급만 반영 

2015~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 ■ 전형방법도 수시 ■ 정시 합쳐 6개 01내로 간소화 



교육부가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한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수시 모집의 
최저학력 기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백분위를 반영하지 않고 등급만 반영한다. 


O 교육부가 2015~2016 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에는 지난 8 월 27 일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 
입제도 발전 방안(시안)’ 이후 권역별 공청회，토론회，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등을 거쳐 보완된 내용이 담겼다. 대입 전형 체계 
가간소화돼 학생과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015 학년도부터 대입 제도의 수시 전형은 학생부 위주(학생 
부 교과 •학생부 종합)，논술 위주 실기 위주 등의 유형으로 진 
행되며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실기 위주로 이루어진다. 

즉 수시는 4 개，정시는 2 개 이내로 전형 방법이 축소돼 2015 
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은 전형 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하게 
된다. 단，예체능 계열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사범 계열의 인 • 
적성 검사 종교 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에서 제 


외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전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할 계획이다. 

수시 모집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된 
다. 2015 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에 
백분위 성적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도 완화할 것을 권 
고했다. 수험생의 부담을줄이고，학교생활중심의 학생 선발을 
권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한 우선 선 
발 방식도 금지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어 유지된 
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전형이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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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대학입시 주요일정 


2014년 9월 

10월 

11 월 

12월 

원서접수 


수능 

합격자^■표 

2014.9.6( 토) ~18( 목) 중 


11.13( 목) 

12.6( 토) 

4 일이상 



합격자 등록 

12.8( 월 H 0 (수) 3 일간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12.16( 화) 까지 


수시 전형기간 
2014.9.6( 토卜， 12.4( 목) 90일 


원서접수 

12.19( 금) ~24( 수) 중 


4 일이상 


정시 전형기간 
2015.1.2( 금卜， 1.29( 목) 


1- — 

2015년 1월 

-1 

2 월 

전형기간 

합격자 등록 

2015.1.2( 금 卜 29( 목) 

1.30( 금 卜 2.3( 화) 5 일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2.12( 목) 까지 

합격자^■표 

추가모집 원서 접수 

1.29( 목) 까지 

2.16( 월 卜 23( 월) 8 일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2.24( 화) 오후 9 시까지 


^卜료 육부 


들여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을 ‘교과 와 ‘종합으로 구분한 
후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입학사정관 등의 참여를 명시하기로 
했다. 

농어촌 출신 학생，저소득층 학생，고졸 취업자 등을 대상으 
로 하는 ‘고른 기회 입학전형’은 적극 확대한다. 단순히 성적 위주 
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의 여러 
환경과 잠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거주 지역(농어촌) •소득 수준(저소득층) 등 지원 자격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공인 어학성적，외부 수상실적 등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 
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특기 • 소질(예체능 발명， IT 등)에 의한 선발이라는 점과 그 
동안 준비해 온 고1~2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다. 다만 
재정 지원과 연계해 모집규모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논술 준비 부담 줄어…논술보다 학생부 중심으로 

확정안에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논술 
전형을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논술 
고사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논술보다는 학생부，수능 
등 대다수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 요소를 주로 반영하도록 권 

다. 

학교 교육을 통해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확정안 
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 학교 등을 


O 2015,2016학년도에 적용되는 대입제도 

구분 주요 내용 


전형 횟수 

대학별 

고사 

수시 

최저학력기준 

입^■사정관 
潮 


수시 4 개, 정시 2 개 등 대학별 전형 방법을 최대 6 개 이내에서 
사용(예체능 계열은 예외 인정) 

논술은 7 ᅡ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교과 중심의 문제풀 01 식 
구술형 면접도 지양.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으로 설정 
‘학생부 종합 전형’01라는 명칭으로 유지 


^卜료 육부 


통해 학교 내에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EBS 논술 강좌를 확대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며 학생 스스로 논 
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해 
학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출제된 문제는 논술고사 시행 이후 
바로 공지하고，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은 이른 시일 내에 안내하 
도록 했다. 또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를 지양하고，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재정지원 사 
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 

전형 일정도 달라전다.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알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집요강 발표 시기도 5 월 말 
에서 4 월 말로 앞당긴다. 2017 학년도에는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3 월 말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0 글 ■ 김혜민 71자 


위클리 공감 2013.9.30 11 



















문화체육관광부 


“해양 주권 훼손 결코 용납 안 한다” 

박 대통령，해양경찰의 날 60주년 축사 "_“1만여 해경 헌신과노고 치하” 



9월 24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제60주년 기념식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취역한 청룡함 앞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o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 
제수역 ( EEZ ) 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제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해양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굳건히 다 
^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 
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의 길을 열어가 
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가 분단되어 북쪽으로 가는 육로가 가로막 
힌 상황에서 바다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센 


g 파도와싸우고 있는 만여 해양경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높 
이 치하한다”고말했다. 

박 대통령은 “바다에서 에너지와 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양주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며 해양경찰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 
^했다. 

아울러 독도 남방수역을 수호하기 위해 취역하는 ‘청룡함’의 
첫 항해도 축하했다. 박 대통령은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대 
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며 “동해 바다의 수호신 푸른 
용의 기상으로 말은 바 임무를 다하며 무운장구하기를 기원한 
다”고 다.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 
수산부를 발족시켰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9월 25일 최윤희 해군참 S 총장을 합동참모회 
의 의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에서 합참의장이 발탁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박 대통령의 영해수호 의지가 반영된 것이 
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다시 발족한 해수부를 통해 ‘글로벌 해 
양 강국’ 구상을 추진 중이다. 해양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 • 
극지 연구를 통해 5대양 6대주 해양경제영토를 확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극지활동진흥법，해양광！자원개발법 등을 제정할 계 
획이다. 최 합참의장 내정자도 9월 23일 윤진숙 해수부 장？ i 과 
만나 ‘세계 5대 해양강국’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원양 어선과 상선을 보호하 
고 해양영토 분쟁 등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글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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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접수기간 


접수방법 


선발방법 


활동내용 


안 19세 -B9 세 한극청년이라면 누구나! (20 ◦명내외) 

'1B. 9. 21 〜 lo. 11 (2 주간) 

청년위 홍페이지，페이스북 내 지원서 작성 후 이에일 접수 
당신의 일곱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직접 만납시다! 

- 서휴심사 후 공개면접 

청년정책 현장취재，온라인 소통 

청년위 프로그램 참여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 


다々 t ᄀ 1 히체니다" 



www.young.go.kr 
www.-Facebook.conn/ "thePC Y G 
제출/문의 

yoangnnan2oBo@naveir.conn 












































중점기획 12014 년 정부 예산안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 

역대 최초 공약가계부 바탕으로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할 예산 편성 


02014 년 나라살림 



^^1출 


총수입 


2013 342조원 

4.6% 증가 

2014 | 357조7천억원 


372조6천억원 

0.5% ^■소 

370조7천억원 

*2013 년 총지출, 총수입은 본예산 기준 


O 2014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9월 26일 국민 부 
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 
대화하도록 편성한 총수입 370조7천억원，총지출 357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발표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2013년 본예산 대 
비 0.5 퍼센트 감소한 370조7천억원으로 추산했으며，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4.6 퍼센트 증가한 357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은 크게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 
한 정부 구현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보건 • 복지 •고용 분야에 총지출 중 가장 많은 105 
조9천억원 (29.6 퍼센트)의 예산이 배정됐으며，이어 ►일반•지방 
행정 58조7천억원 (16.4 퍼센트) ►교육 50조8천억원 (14.2 퍼센트) 
►국방 35조8천억원 (10 퍼센트) ►사회간접자본 ( SOC ) 23조3천 
억원 (6.5 퍼센트) ►농림•수산•식품18조6천억원 (5.2 퍼센트) ► 
연구개발 ( R & D ) 17조5천억원 (4.9 퍼센트) 순으로 짜여졌다. 

또한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 
성되어 ► R&D 투자，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경제부흥’ 분야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행복 분야 ►문화 
투자，예술인 복지 등 ‘문화융성’ 분야 ►사병 월급 인상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분야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받■침하고 ^다". 


O 재정수지 • 국가채무 비율 변화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되 경제회복에 최대한 지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 세계 경제의 완만한 개선，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 등으로 인해 2013년 2.7 퍼센트，2014년 3.9 퍼센 
트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유럽연 
합 ( EU ) 등의 양적 완화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 
대，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것 
으로 평가했다. 

또한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지수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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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원 등 소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투자 활성화 적정 수준의 재 
정지출 유지 등 경제 활성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하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예산안에서 관리재정 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 
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는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마이너스 1.8 
퍼센트로，2013년 추가경정 예산라 갈은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 
에 따라 국가 채무는 2013년 추경 때 (480 조3천억원，국가 채무 
36.2 퍼센트)보다 소폭 상승한 515조2천억원(국가 채무 36.5 퍼센 
트)으로 산정됐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 
(108.8 퍼센트•이하 2012년 기준)이나 미국 (106.3 퍼센트)，일본 
(219.1 퍼센트)，영국 (103.9 퍼센트) 등 주요국보다 낮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통해 재정수지는 2017년 균형 수준인 마이너스 0.4 퍼센트 
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국가 채무는 30퍼센트대 중반 수준 
(2017 년 35.6 퍼센트)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또한 고용률(15~64세) 70 
퍼센트 달성，대학등록금 50퍼센트 감면，경찰인력 증원(누적 2 
만명) 등 오는 2017년 달성을 목표로 한 계획들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 
다. 먼저 중장기 재정 준칙을 강화해 종지줄 증가율 (3.5 퍼센트) 
을 총수입 증가율 (5 퍼센트)보다 1.5 퍼센트포인트 낮게 관리，점 
차 하향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에 노력해 업무추진비 • 여비 • 행사 
비 등 공공부문 지출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고 그 이하 직급 
은 1.7 퍼센트 (2013 년 물가4 1 •승률) 인상된다. Q 글 ■ 박경아 기자 


O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5년 투 모습 






기초수급자 자활성공률 

30% 

峰 

40% 

고용률 (15~64 세) 

64.6% 

峰 

70% 

어르신일자리 

23 만명 

峰 

43 만명 

4 대 중증질환 
연간 진료비 부담 

94 만원 

♦ 

34 만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40.1% 

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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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峰 

93.7% 

문화콘텐츠산업 
매출^£ 

92 조원 

峰 

120 조원 

외래관광객수 

1,200 만명 

峰 

1,600 만명 

생활체육참여율 
(주 2 회이상) 

34.9% 

峰 

60%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7.6% 

峰 

80%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2% 

峰 

64% 

기초연구 투자비중 
(전체 R&D 투자 대비) 

35.4% 

峰 

40%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14.4% 

峰 

18% 

고속도로 연장 

4,112 kn 

峰 

4,788 km 

철도 연장 

3,579 km 

峰 

4,145 km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기개 

峰 

93 개 

농식품수출액 

60 억달러 

峰 

100 억달러 

5 대 채소 가격변동률 

16.2% 

峰 

10.6% 

사병봉급(상병기준，매월) 

11 만 7 천원 


19 만 6 천원 

방위력 개선비 비중 

29.5% 


31.3% 

경찰인력 증원(누적) 

4 천명 

峰 

2 만명 

CCTV 설치 (누계) 

1 만 7,600 개소 

峰 

2 만 4,860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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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기획 12014년 정부 예산안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수출금융 등 정책지원 24조원 늘려 

의료■ 관광 서비스산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지원도 확대 

2014년 예산안은 투자 촉진과 수출지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강 
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청년■여성■중년■시니어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장시간 근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을 높01는 데도 목표를 두고 있다. 


투자 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이 전년 
대비 24조3천억원 늘어난다. 세부 항목을 보면 ►중소기업 ■소 
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 13조 
원 ►해외시장 경쟁력을높이기 위한수출금융10조2천억원 ► 
콘텐츠，의료 등 신성장사업 투자펀드 조성 1조1천억원 등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에 전년 (43 억원)의 6배가 넘는 275 
억원이 배정되는 등 산업단지 투자환경 조성에 총 1，714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 투자，유 ( U ) 턴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투자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중견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 
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이 전년의 60억원에서 100억원으 
로 늘에나고，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이 신설돼 100억원이 배 
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지원과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힘 
이 실린다. 

먼저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으로 지방 재정이 늘어 
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퍼센트포인 
트 올린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2013년 5퍼센트，2014년 8퍼센트，2015년 11퍼센트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 보육 보조율을 犯퍼센트포인트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실질적으로 40퍼 
센트수준이며，나머지 지역은 50퍼센트다. 

이와 함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 등 
20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소요예산은 정부 예비비를 통해 지 
^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북아 오일허브(울산신항 350억ᅳ647억원)，마리 


나 사업 (23 억ᅳ151억원) 등 지역별 대표사업 육성 지원도 늘어 
나며 태백，삼척，문경 등 폐광지역 6개 시 •군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도 100억원에서 217억원으로 증액된다. 

성장잠재력 키우기 창업 및 재기가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비롯 
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이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국민들 
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상에 만들어지는 ‘창조경제 타운’ 사업비가 42억원에서 114억원 
으로 증액된다.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지식서비스 업종 창업활성화를 위 
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46 ᅳ61개)가 늘어나고 연구개발 
( R & D ) 지원 (100 억ᅳ150억원)이 확대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중•소형 전문병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신설，정부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의료 • 관 
광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소비 규모가 큰 MICE (전시 •박람회 산업) ■의료■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 
원 (559 억ᅳ588억원)이 늘어난다.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제작 지 
원을 위해 신설되는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에도 700억원 
을 출자하며，콘텐츠 체험과 교육，공동작업이 가능한 문화창작 
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 운영에도 신규로 102억원이 지원 
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뿌리 ■기계산업 등 전통 ■ 취약부문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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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지원 

청년/일■학습 _ 1천50개 Al _, 

병행시스템도입 _ 기업 뉴 

60개소 90개소 30개쇠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장년/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시니어/재능활용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복지시설 
설치 지원 


월 60만원 


1 천명 
1 만5 천명 

월 80만원 
100개 


■L 


신규 

신규 

월 20 만원 T 
신규 


중소기업 인력양성 
종합컨설팅 지원 

65개 기업 

1 천300개 
기업 

1 천235개 
기업 T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2개소 

22 개소 

20개소 T 

서비스직종 훈련 

- 

4천명 

신규 

재정지원 일자리 

60만1 천명 

64만6천명 

4만5천명 t 

1사회서비스 일자리 

17 만4천명 

18만5천명 

1만1천명 f 


O 경제활력 회복 • 성장잠재력 키우기 


행 ■ 



중소기업 정책금융 
(융자 ■보증 ■투자) 

산업단지 
투자환경 개선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지원 


신선품목 수출지원 


지^■소비세 
전환율 확대 

보육보조율 확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 UNC ) 육성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국가직무능력표준 
( NCS ) 학습모듈(누적) 


온누리상품권 발행 


82 조원 
1 천61 억원 
828억원 
607억원 


5% 


51 개교 


46 개소 

55개 분야 
5천억원 


95조원 

13조원 T 

1 천714억원 

653억원 t 

1 천억원 

172억원 t 

1 천275억원 

668억원 t 

8%(2015 년까 
지 11%) 

3 %pt 

10 %p 인상 

국가책임 

강화 

57 개교 

6개교 T 

61 개소 

15개소 T 

700억원 

신규 


250개 분야 195개 분야 t 
7천억원 2천억원 T 

자료 •기획재정부 


보상^제 제도를 신설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스마트전 
단 애플리케이션 구축 등 ‘ ICT 전통시장’ 사업이 신설돼 30억원 
이 지원된다. 

일자리 창출 위한 취업지원 _ 직업훈련 청년을 위한 일 •학습 병행 

시스템 도입과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 도입，여성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충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장년을 위한 정년연 
장 지원금 확대와 중장년 아카데미 신설，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신설과 이야기할머니 사업 확대 등 대상별 맞 
춤형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근로 방식을 바꾸기 위해 101억원을 투입，상용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300인 미만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 


용보험 보험료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시간선택제 일 
자리 지원금이 최대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헬스장，샤워 
시설 등 근로복지 시설 100곳 설치를 신규지원 사업으로 선정했 
다. 또한 현장 수요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취업과의 연 
계를 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 양성에 대한 종합컨설팅 지 
원을 65개에서 1，300개 기업으로，사내 트레이너 육성 등 현장 
훈련 지원도 400개에서 1，300개 기업으로 대폭확대한다. 

공공 부문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U 77 명 늘어나는 등 
18만5천명의 일자리가 생기며，재정지원 일자리도 2013년 (60 만1 
천명)보다 4만5천명이 늘어난 64만6천명 분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 다.© 글■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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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기획 12014년 정부 예산안 서민■중산층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맞아 
생애주기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25만명 ■ 희망리본사업 1만2천명으로 확대 


o 복지 수요별 달라진 서민 • 중산층 혜택 



예방접종비 연 5 만원 (1 회， 5 천 
본인부담 원，0세기준) 



본인부담금 폐지 

연 1 인당 264 만〜 906 만원 
연 1 인당 120 만〜 240 만원 


셋째아이 

圖 ■타 대학생 

장학금 



4 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본인부담 


상한제 


圖쑈 


주택 
바우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 

♦ 연 450 만원 

연 67 만 5 천〜 
450 만원 

연 90 만~ 

_ 450 만원 

연 94 만원 

연 최대 34 만원 
峰 *2016 년제도개선 
완료시 기준 

개당 150 만 ~300 만원 
# 관행수가 예시 

개당 75 만〜 
150 만원 

200 만〜 300 만원 
부담 

120 만~ 

250 만원 부담 

연 96 만원 
(주거급여) 

연 130 만원 
(주택바우처) 

연 140 만원 

• 연 162 만원 

연 120 만원 

峰 연 최대 240 만원 

연 120 만원 

♦ 연 240 만원 


연 5 만원 1 


지자체 부담 완화로 
안정적 무상보육 
기반구축 


1학년부터 시행 


개인별로 

연 22 만 5 천 ~180 만원 t 
(연소득 7 천만원이하) 


연 60 만원 I 
(진료비 경감) 


개당 75 만 ~150 만원丄 
(75 세 이상) 

연 50 만 ~80 만원 I 
(연소득 3,800 만원 
이하) 


연 34 만원 T 
(2014 년 10 월 시행) 


연 22 만원 T 
(상병기준) 

연 최대 120만원 f 
(65 세이상， 
소득하위 70%) 

연 120만원 T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이 늘어나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먼저 영유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 . 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 
료센터 2개소가 신설된다. 또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 
금(현재 1회 5천원)이 폐지돼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B 형간 
염 •수두 등 11개 백신이 무료로 접종된다. 

학생 대상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3,742 
개소ᅳ3,989개소)가 늘어나고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 
원 확대(연 22만5천원~180만원 증액)，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 (1 학년부터 시행)이 이루어진다. 대학생 대상근로장학 
생 지원도 기존의 7만2천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장년 ■노인 대상으로는 기초연금 제도(소득 하위 70퍼센트 어 
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 지급)，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 
도(치매 어르신 4만9천명 신규 지원)가 도입되고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본인 부담이 연 94만원에서 연 최대 34만원으로 줄어 
든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통합 급여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어 개인의 욕구를 반 
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 
육 • 급여별로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이 차별화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게 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이 
하여야 선정 가능했으나，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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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예산안을 통해 최초로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복지 예산은 생애 주71별•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과 복지를 연계해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며， 
예술인 복지 및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 I 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하게 쓰01게 된다. 




현실화했다. 이러한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12만명을 추가 
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수혜 대상별 맞춤 지원으로 장애인연금이 현재 월 10만원에 
서 월 20만원으로 2배 늘어나며，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자도 4만8천명에서 5만4천명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인에게는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이 신설돼 논 22만6천 
핵타르를 대상으로 핵타르당 매년 2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연 
간 60일 이상조업하고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하인 어업인 
에게 연 49만원을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제 예산도 29억원에서 
99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 수당과 무공영예 수당이 각각 1 
만원씩 인상되고，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세 자금과주택구입 대 
출지원 규모가 295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세 자금은 최고 4천만원，주택구입 자금은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 ■자립 지원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한‘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취업 •창업 기초생활수급자 
가 3만2천 가구에서 3만7천 7] 구로 늘어난다. 동시에 차상위 계 
층으로도 확대돼 1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 
할 경우，탈수급을 요건으로 수급자의 저축 액수만큼 정부 지원 
금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인원을 22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하며，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 


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를 신설하고 참여 수당 10만원 
을지^한다. 

저소득층의 취업 ■ 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성과 예산을 지원하는 
‘희망리본사업’ 지원 인원도 전년 (1 만명)보다 늘어난 1만2천명으 
로^대된다. 

예술인 복지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열악했던 예술인 복지가 확 
대되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예술인 복지사업이 
100억원에서 2⑵억원 규모로 확대되며，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과 직업 ■ 역량강화 지원 대상이 전년(3,533명)의 2배 가까운 
6,89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인 약 
10만명에게 공연장 •박물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 패스 
가^!•급된다.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기회도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 
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 이용권 
을 통합해 연 10만원까지 쓸수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이 발급된 
다.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한 정부 지원은 417억원에서 459억원 
으로 증가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통합문화 이 
용권 5만원을추가지원한다.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근로 환경 내 문화 공간 등 생활 속 
문화 공간을 20개소 늘려 짓는다 (255 억원). 공공인문학 강좌인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도 전년 (3 억5천만원)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53억5천만원을 지원，많은 국민들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 
가확대된다 .① 글■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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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_ 유해물질 차단 지원 늘린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예산 편성… 사병 봉급도 15% 인상 


4대 사회악 근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67억원에서 
88억원으로 늘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2,500명 
ᅳ3，100명) 등 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 관련 예산이 18억원에서 22억원으 
로 증액돼 증인보호시설이 28개소에서 63개소로 늘어나고，통 
합지원센터 역시 126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예산이 증가돼 33개 
소에서 37개소로 시설이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부설 
긴급피난처 (17 개소ᅳ18개소)와 가족보호시설 (13 개소ᅳ19개소) 
이 증설된다. 또 보호시설에서 나간 후의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자활을 돕기 위한 주거시설도156호에서 196호로 늘어난다.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보호 인력을 늘리고 학 
교 내 고화질 CCTV 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먹을 7 '1리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투자가 강화된 
다 불량식품 근절과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투자가 3,009억원에 
서 3,42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스 
톱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생활안전 확보 최근 국민의 우려를 샀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 
응체제 구축을 위해 203억원의 예산을 투입，‘산업단지 특수사 
고 대응단 1 을 신설한다. 또 신규 예산 40억원을 들여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1천개소에 대한 안전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환경 유해물질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1만5천 가구 (144 억원)에서 2만 가구 (288 억원) 
로^대^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진단도 2천개소 (25 억원)에서 3 


© 2014년 국민안전과 든든한 정부를 위한 사업 


핵심 ^ WI 

주요지원 사업 

2013 년 

2014년 

비고 

4 대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 

28 개소 

63 개소 

35 개소 T 

^ 障1악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시설 

156호 

196호 

40호 T 

근절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100개소 

188개소 

88개소 T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 

2천개소 

신규 


어린이 활동공간 
^■전진단 

2천개소 

3 천개소 

1 천개소 T 

생활안전 
^■보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 

- 

203억원 

신규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 

1 천개소 

신규 


철도시설 개량 

2천732억원 

3천50 억원 

318억원우 

^보- 

방위력 개선사업 

10^1,163억원 

10조6,982억원 

5,819억원 T 

외교통일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 

斗02 억원 

신규 

정부 3.0 

공공 DB 정보개방 

3,112# 

5,707종 

2,595종卞 

생활민원정보 통합제공 

3 종 

30종 

27종 T 


천개소 (36 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고가 잦은 곳，병목지점 • 위험도로 등 시설 개선과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에 대한 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도로안전 • 
보수 예산이 9,204억원에서 9,236억원으로 증액되며，철도 시설 
개량 예산도 2,732억원에서 3,05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지역별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침수 • 산사 
태 예방 투자도 확대된다. 도심침수 예방 하수관거 • 빗물저류시 
설 예산이 5,268억원에서 5,739억원으로，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예산은 2,722억원에서 2,950억원으로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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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과 환경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국민01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도 
2014년 예산안의 중점 과제 중 하나다. 또한 외교■안보역량 강화，정부 3.0 추진으로 
든든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다 


2014년에는 이런 사업도 해요! 

울릉도■홍도에 소형공항… 농촌엔 ‘장날 목욕탕’ 신설 
환경오염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전국에 1천곳 만든다 

동해의 바람과 파도가 빚은 섬 울릉도와 남서해 절경의 한복판에 위치한 흑산도. 
한번쯤 가보고 싶어도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 이용 시간이 편 
도만 약 7시간에 달하고, 이마저 잦은 결항으로 가까이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이렇게 교통 오지인 울릉도와 흑산도에 2014년 각각 20억원과 15억원이 투입돼 
2019년 완공 예정으로 중소형 항공71 취항을 위한 소형 공항을 착공한다. 총 사업 
비는 울릉도가 4,932억원, 흑산도가 1,433억원 규모.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해양영토 관리 등 다목적이다. 

농어촌 토양의 환경오염 주요인이자 바람에 날려 KTX 운항 중단까지 빚어온 영 
농 폐비닐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이 2014년 전국에 1천 곳 생 
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19억9천만원을 들여 4만8천평방미터 규모로 호랑이숲 
을 조성한다. 10마리 서식을 목표로 하며, 멸종 야생동물의 종 보전과 증식은 물 
론 일반 관람객들의 ‘호랑이 관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9억원을 들여 농촌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장날 목욕탕’이 들어선다. 전■의경 건강 관리를 위해 6억2천만원을 투 
입, 축구화 한 켤레씩을 보급한다. 앞서 군은 군장병 축구화 보급용으로 2013년 
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색사업 


사업명 

2013년 

2014년 

주요 지원내용 

남•북극^지 
연구활동 

646억원 

689억원 

남극 세종기지에 이어 
장보고기지 건설. 북극항로 
개척과 함께 자원•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학연구 지원 

울릉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35억원 

현재 편도 약 7시간 소요되나 
공항 건설 시 1시간 내 이동 가능 
2019년 완공 예정 

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지원 

40억원 

52억원 

강원도 인제■철원■양구 등 
군사시설 밀집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산전 진찰 및 분만 이송체계 
강화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 

100억원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문펀드 조성. 정부 
이외에 정책금융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 추가출자로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 

9억원 

농촌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장날 
목욕탕으로 활용 

영농비닐쓰레기 
수거함 설치 

- 

15억원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 요인인 
영농폐비닐 수거함 1천개소 설치 


안보 ■ 외교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미래 전장(戰場) 대비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의 기초 인프라가 강화된 
다. 핵심기술 개발 (2,720 억원ᅳ2,819억원)，민 •군 겸용 기술개발 
(416 억원ᅳ590억원) 예산이 늘어나 핵심원천기술 개발 확대와 
민 • 군 기술협력 활성화가 ■화된다.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병 봉급이 15퍼센 
트 인상돼 상병 기준 월 11만7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늘어난 
다. 장병 급식비도 3.3 퍼센트 인상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이 확대되며 


(60 억원ᅳ90억원)，공적개발원조 ( ODA ) 를 지속적으로확대한다 
(2 조1천억원一2조3천억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강화하 
기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내년에 시작된다. 이를 위한 
402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 ( DMZ ) 안 1평방킬로미터 면적에 평화상징 조형 
물，평화협력센터，대북사업 관련 국제기구 사무소 등이 들어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예산은 연구개발，지뢰 제거비 및 조사 
설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0 글 ■ 박경아 기자 




f 




方 I.06.W0E 


위클리 공감 2013.9.30 21 














































국제 어린이 마라톤 


청소년 돕기 희망 마라톤&걷기대회 


나눔 콘서트 (KBS 2 FM ‘김범수의 가요광장) 


나눔 데시벨을 높여라 


행복 웃음나눔 


나눔^든벨 


희망나눔 토크콘서트 


행복나눔 열린음악회 (OBS 폐막공연) 


• 상설프로그램 

• ‘행복 나눔의 숲’ 스템프 투어(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시간 부여) 

• 스포츠 재능나눔(송종국 축구교실，양준혁 야구교실，한71범 농구교실) 

• 캐릭터 포토존，나눔무인카페 ， Kids Fun Park , 나눔 아티스트 공연， 


먹거리 


，행복한 

험■盤는 初샬技; 


제 4회 


2013.10.5( 토)~6(일) 
서울월드컵공원 


나눔대죽제 개막식 
KBS 특별생 방# 
나눔 국민행사 
어린이 나눔 페스티벌 


※본행사는서울을비롯하여8개권역(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에서동시에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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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스며든 문화의 향기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다 



유소년 오케스트라의 고운 선율，젊은 열정이 피워내는 음악의 불꽃， 

가을꽃 향기 속에 피어나는 지역 문화행사들을 통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향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 향유는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문호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키우고，나라 발전을 이루게 하는새로운 힘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기획특집 I 문화，일상이 되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인터뷰 

“국민01 스스로 문화 0 11 L 는 시대 왔다” 



O 김동호 (76) 문화융성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전 
국을 순회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지난 8월 13일 
부터 9월 6일까지 광주 •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9대 권역 
을 직접 발로 뒤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 현장을 탐방하고 지역의 원로 문화인들과 지역 문화발 
전을 주제로 토론회도 했 다. 

국립고궁박물관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지역 방문을 통해 
자생적으로 문화가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현장을 목도했다” 
며 “1970년대의 문화진흥은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와 
경제가 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면，이제는 국민 모두가 
주체가 돼 문화가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시대가 왔다”고 말 
했다. 

김 위원장은 영화진흥공사 사장，예술의전당 사장을 거쳐 
문화부 차관을 지냈고，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창설 때부터 
15년간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가 주 
목하는 국제영화제로 성장시켰다. 1970년대 국가 주도의 문 
예진흥을 위한 실무를 맡았던 그가 이제 다시 공직 사회로 
돌아와 문화융성의 전도사로 나선 것이다. 

문화융성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순방을 하셨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역시 지방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의 뿌 
리가 지방이라는 것도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문화유산 
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문화가 하나의 토양 
이 돼 ‘문화라는 나무가 자라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 전 
체가 울창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운동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던가요? 

“자생적인 문화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 확인하고 놀랐습 
니다. 문화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걸 확인 
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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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을 맞았다. 김동호 초대 
문화융성위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을 돌며 문화구 ᅡ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김 위원장을 만나 10월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문화의 달 행사의 의미 
를 물었다. 


강좌를 개최하는 등 인문학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전북은 작은도서관 • 작은극장 등 작은 문화시설 운 
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를 중심으 
로 한문화운동이 서서히 점화되고 있더군요; 

10월 정부 주최로 전국적인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립니다. 이러한 
시민문화축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문화 행사가 열리는 건 이 
미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일상 속에 스며들었다는 뜻이죠. 
동시에 일상을 탈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판에 박힌 일상 
에서 나와 놀이를 하는 축제의 마당이니까요. 사람들이 긴장 
을 풀고 함께 어우러져 놀다 보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샘솟 
게 되고，스스로 문화의 주체라는 걸 느끼게 되죠； 

1972년 문예진흥법 제정과 문예진흥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 
셨는데 당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부(당시) 문화과장으로 주 임무가 문화예술진흥 장 
기계획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재야의 문화인들을 직 
접 발로 뛰며 만나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했고요 . 문화예술재단 
인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든 것도 그때입니다.” 

1970년대의 문예진흥운동과 지금의 문화융성은 그 의미가 어떻 
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972년 당시는 수출 100억 달러，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가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국가 주도로 경제가 문화를 견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국력이 약했던 시절이었죠. 문화예술 
진흥에 정부 예산을 쓰기가 어려워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속 
에 문화예술 진흥 예산을 포함시키려 노력했죠. 하지만 지금 
은 달라요. 한국은 이제 수출 5천억 달러，1인당 국민소득도 
2만2천 달러가 넘어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가 됐기 때문에 문 
화분야에 충분히 투자할수 있는국력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문화를 견인하는 시기를 지나，이제는 문화가 경제를 더 성장 


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일상속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인데，행복한 나라 순위는 41 
위라는 발표가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늘고 있고요. 인성이 사라지고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격차，양극화가 일어나는 건 결국 건전한 문화의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치유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문화 교육이 필요합니 
다. 보고 듣고 배우고，스스로 그려 도 보고 작곡도 해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의 주체가 되고，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게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육 환 
경，문화 환경을 바꾸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문화융성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뿐 아니라 교육 
부와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 국가적인 문 
화 토양을 다지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10월 중 문화융성위원회 2차 회의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내 : h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10월 중 개최되는 건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할 순 없지만，그동안 문화융성위원 
들이 도출해낸 자기 분야의 해결 과제를 발표하고，지역 순방 
을 통해 취합한 의견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1차 회의 때보다 
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앞두고，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 
입니까? 

“결국은 모든 국민 개개인이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할 수 있 
는 시간이 되길 바람니다. 10월 문화의 달이 국민 모두가 주 
체가 되고 객체가 되는 문화운동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 
니다.” ① 글•박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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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문화，일상이 되다흥을 나누는 문화 




“한바탕 어울려 신명나게 놀아보세” 

충북 단양서 4 한국민속예술축제’ … 세대를 초월한 어울림 한마당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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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렸던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전북 우동리 당산제보존회 참가자들이 ‘우동리 당산제’를 공연하고 있다. 당산은 □! 을 수호신의 으뜸 신격으로 우동리 당산제는 
마을 사람들의 연중무병과 평온무사를 비는 제사다. 


o /、•"、시^다 广、 ) 국^，。/"각 j ，、"■、"^나/■、/ C ) '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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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에 가면 밤마다 마을 사람들 
이 나와 어깨를 들썩이며 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충북 단양로 생태공연에서 
열리는 ‘제 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이 마을의 ‘정월대보름 
지신밟기’가 도 대표 민속놀이로 선정돼 연습이 한창이기 때 
문이다. 

지신밟기는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이 음력 정초인 설날 


과 정월대보름에 해왔던 대표적인 전통 민속 놀이다. 풍물패 
를 앞세운 선두 그룹이 꽹과리와 징，북과 장구를 치며 앞장 
서면 양반과 머슴，각시탈을 쓴 무리가 따르며 마을의 평안과 
건강함，풍작，가정의 다복을 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 고 
유의 춤과 익살，노랫가락이 어우러져 한바탕 신명 나는 놀이 
마당이 펼쳐진다. 

모진 세월을 헤쳐나온 노인들은 조상을 기리며 어린 시절 
의 향수를 좇아 꽹과리를 치거나 어깨를 들썩이고，재미있는 
노래를 처음 접한 꼬맹이들은 저도 모르게 노랫가락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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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흥얼거리며 어른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닌다. 우리의 전통 
예술이 세대를 초월해 남녀노소 하나 되는 장면을 연출하는 
셈이다. 

예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지역 대표로 나왔던 한 참가팀 
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아들과 며느리 등 한 가족이 함께 나 
와세대 간소통과화합의 사례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총 기획하는 조진국 예술감독 
은 “해마다 열리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특정 예술인만 참여 
하 7 사나 특정한 시기에 뚝딱 만들어지는 문화가 아닌，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초들의 삶에 녹아 있는 흥을 지역민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즐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함안농요’의 경우도 우리 
농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었던 노랫가락이 자연스럽게 계승 
돼 지방■재로 지정된 사례다. 함안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 
으며 저도 모르게 흥얼대던 소리가 전해져 ‘함안농요보존회’ 
라는 지역 모임이 만들어졌고，전통예술 학자들의 고증을 받 
아 지역의 지방&화재로 발전했다.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1년 내내 축제 준비 

우리 민속예술의 특징으로는 ‘집단성’과 ‘지역성’을 꼽을 수 있 
다. 특히 민속놀이나 농악 부문은 마을 단위로 전승돼 왔다. 

1958년 전국민속경연대회로 출범한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승 민속을 발굴하고 보존해 민속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 축 
제에 출전 종목을 낸 지역 혹은 마을은 출연 종목의 수상 결 
과가 곧 해당 지역 혹은 마을의 명예나 자긍심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참가팀들은 1년 내내 축제를 준비하며 지역민들 
과 어울려 신명 나는 전통 민속예술을 온몸으로 즐기고 발 
산한다. 

대회마다 •당수의 민속놀이가 새로 발굴돼 소개됐으며， 

‘하회별신굿탈놀이’나 봉산탈춤 등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 



강원도 범암골 참가자들이 ‘목도소리’라는 노동요를 부르며 연습에 한창이다. 
목도소리는 무거운 물건이나 돌을 옮기면서 부르는 소리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토속적인 일반 노동요의 하나다. 


중 상당수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전 
국에서 뽑힌 청소년부 13개 팀과 일반부 19개 팀을 포함한 총 
2,600~2,700여 명의 참^자들이 솜씨를뽐내게 된다. 

특히 올해는 관객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 
을 만들기 위해 폐막식 직전 ‘국민대통합 한마당을 펼친다.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관람객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 
아 서로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 
대표로 나온 팀들은 자기 소속 팀뿐 아니라 다른 팀들과도 
어울리며 우리 민속공연과 놀이에 대해 함께 배우고 어울리 
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서민희 기획팀장은 “참가 
자들과 이를 즐기는 관객들이 축제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게 목 
표”라며 “민속예술은 이미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 
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그 흥을 북돋워주고 끄 
집어내는 장치를 잘 만드는 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0 글■ 박미숙 기자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02-580-3261 www.kfaf.or.kr 


문화체육관광부 




方 I0 6 .W0UU 


위클리 공감 2013.9.30 27 

































기획특집 I 문화，일상이 되다 꿈을 키우는 문화 


작은 울림 속에 꿈과 희망을 연주 

음악 통해 희망 찾는 ‘꿈의 오케스트라’. - ■ 자신감과 함께 ‘긍정의 힘’ 키워 



한국의 ‘엘 시스테마’인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합주 캠프를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게 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본떠 만들어졌다. 


o “바~암，바~암 밤，밤，'，， 

“좋아! 소리는 그대로 유지하고，크레센도에 신경 씨야 해. 

‘점점 세게’를 기억하고，다시 시작해 보자! 첼로는 소리가 작 
아지면 안돼！” 

“바~암，바~암，밤 밤一.”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82번째 마디 보니깐 ‘바〜밤’ 부분 
을 더 세게 해야 돼. ‘바~밤’ 세게 하고 끝나야 하는 거 기억 
해서 다시 해보자. 82 마디부터 시작！” 

지난 9월 24일 오후 6시，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복 
사골문화센터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습이 한창이었다. 50여 


명의 아이들이 첼로，클라리넷，바이올린 등 각자의 악기를 
들고 열심히 연습 중이었다. 경쾌한 악기 소리가 연습실을 가 
득 메웠다. 

이 아이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주일에 3일 이 
상 센터를 찾아 연주 연습을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 
은 9월 26일 경기 가평에서 열리는 세번째 합주 캠프를 앞두 
고 강도 높은 연습에 한창이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 E 1 
Sistema )’ 를 모토로 하고 있다. ‘엘 시스테마’는 본래 스페인 
어로 ‘시스템’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는 베네수엘라 빈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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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가리키 
는 말로 널리 쓰인다. 

베네수엘라에 ‘엘 시스테마’가 있다면 한국에는 ‘꿈의 오케 
스트라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서울，경기 
부천，경북 포항 등 전국 30개 지역에서 ‘꿈의 오케스트틀 
운영 중이다.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은 전국적으 
로 1，600여 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 70퍼센 
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다. 

“예전보다 밝아진 모습에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2011년부터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천 부일초등학교 5학 
년 신수정 (12) 양 역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성격 
이 훨씬 밝아졌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수정 양은 바이올린 
소리를 잡아주는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수정 양과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부천 상동중학교 1학년 유세주 (14) 양 
은 “처음엔 수정이가 애들하고 활발하게 어울리는 편이 아니 
고 혼자 조용하게 지내는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수정 양은 ‘꿈의 오케스트라 캠프를 앞두고 한창 들떠 있 
었다. 수정 양은 “캠프에 가면 연습도 열심히 하고，많은 친구 
들을 사귀기 위해 노력도 할 생각”이라며 “혼자 악기를 연주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에 
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유세주 양의 꿈은 피아니스트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 
고 싶은 세주 양은 이곳에 오면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어서 
^다고^•한다. 

“지금 여기선 바이올린을 하는데 원래 어릴 때부터 피아노 
를 쳤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무래도 윗집，아랫집과 붙어 
있어 마음대로 연습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한텐 시끄 
러울 수 있잖아요(웃음). 그런데 이곳에선 마음대로 바이올 
린도 연주하고，다른 악기 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현재 부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은 86명이다. 다른 
지역의 단원들이 평균 50여 명인 것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2011년부터 부천문화재단‘꿈의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채은석 음악감독은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달라지 
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단원 중에 낯선 사람들과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고，소심했 
던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왕띠틀 당하기도 했죠. 오케 
스트라에 와서도 늘 ‘하기 싫어요’라는 말을 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아이가 음악을 접하면서 차츰 긍정적으로 변 
해 가더라고요. 아이들은 마음 불일 곳이 한군데라도 생기 
면 달라질 수 있어요.” 

채은석 음악감독은 아이들에게는 악기 연주가 친구를 사 
귀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면 자신과 무언의 대화를 나늘 수 있는 친구를 갖 
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 연습에 열중하고 있 
다. 10월 20일 서울 덕수궁 중화전에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 
스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100명과 함께 합동 공연을 하기 때 
문이다. 이 무대에 서기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1，600여 
명 중 mo 명이 오디션을통해 선발됐다. 

이날 공연은 오후 5시부터 7시에 진행되며 베네수엘라 전 
통 음악，베토벤 교향곡 제5번，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 
등이 연주된다. 채은석 음악감독과 ‘엘 시스테마 출신의 차세 
대 음악가 ‘디트리히 파레데스가 지휘자로 나선다.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싶으면 전국 30개 지역에 있 
는 기관을 찾아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70 
퍼센트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아이들로 구성되며 30 
퍼센트는 그외 가정의 아이들로 구성된다. 사회취약계층 아 
이들은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단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자 
녀들은 학부모 면접，선착순 등 각 지역 거점기관의 선발 방 
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① 글 ■ 김혜민 ] I 자 

꿈의 오케스트라 www.orchestraki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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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문화，일상이 되다 문화를 낳는 문화 


획 


홍대앞 인디밴드 세계7 \ 주목하다 

‘글로벌 뮤직 쇼케이스 서울국제뮤직페어 열려… ‘제2 싸이’ 찾아 장르와 국경 초월 


2012 서울국제뮤직페어 쇼케이스에서 공연한 트럼펫 연주자 배선용 싸 올해 쇼케이스는 장르에 따라 홍대 앞과 강남 두 지역에서 함께 열린다. 


o 홍대 앞 거리에 젊은 음악이 모인다. 거친 록밴드의 노 
래에 머리를흔들수도，힙합음악의 리듬을타며 춤을출수 
도，일렉트로닉 음악을 틀어주는 이에 열광할수도 있다. 홍 
대 앞을 거점으로 삼는 뮤지션 팀은 대략 500~600개 정도， 
이들의 음반을 제작하는 레이블만 100여 개에 이른다. 상업 
적인 주류 음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곳 뮤지션들은 자기만 
의 개성 있는음악을추구한다. 

라이브클럽 ‘빵’을 운영하는 김영등 대표는 “소규모부터 대 
형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뮤지션들이 공연할 장소도 많고 연 
습실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홍대는 실질적으로 음악계를 이 
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한 인디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김나연 (27) 씨에게 홍 
대 앞은 고향이자 음악적 요람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태어난 김씨는 홍대 앞 라이브클럽에서 ‘전기뱀장어’라는 인디 
밴드의 일원으로 데뷔했다. 김씨는 “지금 홍대는 다양한 예술 


과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자 하나의 아이콘이다.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라이브 클럽뿐만 아니라 각종 갤러리，카페 등지에 
서 미술，패션 등 다양한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이 이루 
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홍대 앞은 다양한문화악 사상이 집 
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힘으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고유의 개성으로 무장한 흥대 앞 음악에 대한 세 
계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강남 스타일’의 
뒤를 이어 ‘홍대 스타일’의 음악이 유튜브 최고 조회 수를 기 
록할수 ^지 않을까? 

올해 뮤콘의 화두 ‘선택과 교류’ 

힙합에서 K 팝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뮤지 
션들이 오는 10월 세계 음반시장 관계자들 앞에 선다. 2013 
서울국제뮤직폐어 (MU : CON ) (이하 뮤콘)는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글로벌 뮤직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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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울국제뮤직페어 행사 내용 


섹션 10월10일(목) 

10월11 일(금) 

컨퍼런스 

(홍대앞 

GS 자이갤러리) 

기조강연 

Steve Lillywhite 

“Great Music from Anywhere Can Succeed ” by Seymour Stein 

트렌드&스페셜 세션 

Digital Experience / All about K-POP / What is going on ? 

Live Experience / Music Attached / Artist Meets 

비즈멘토링&피칭 

해외마켓 및 할리우드 진출, 금융투자, 디지털사이트 유통 관련 피칭 

페스티벌 네트워킹 

SXSW , MIDEM,〔ASIA 등 전세계 유명 축제 담당자들과의 만남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Larry Carlton □ | ■스터 클래스 

송 캠프 

해외 유명 작곡가 그룹 및 국내 기획사와의 협업 워크숍 

비즈매칭 

비즈니스 상담 

홍보부스 및 비즈니스 센터 운영 

쇼케이스 

공식 쇼케이스 

ROCK (홍대앞 GS 자이갤러리，메세나폴 
리스，상상마당라이브홀) 

HIPHOR DANCE & 타 _ ECTR 0 NIC (강남 엘루이，비욘드 뮤지엄) 

비공식 쇼케이스 

Seoul’s Soul , K _ 루긋 |즈, International 
Showcase (홍대앞 GS 자이갤러리，메세 
나폴리스, 상상마당라이브홀) 

MU : CON 콜라보레01션 MU : CON K-POP CHOICE 

(강남 엘투이, 비욘드 뮤지엄) 

네^^ 킹 

소규모 네트워킹 

뮤콘 2013 후원71업 및 음악관련 협회, 71획사 주관으로 다양한 소규모 네트워킹 파티 진행(홍대앞 GS 자01 
갤러리, 메세나폴리스, 상상마당라이브홀, 강남 엘투이, 비욘드 뮤지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로벌뮤직마켓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진출을 돕고 세계 음악인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 
해 만들어졌다. 뮤콘은 ‘ Music ’ 과 ‘ Communication 을 합한 
단어로 ‘음악으로 소통한다’는 뜻이다. 

공식 행사에 앞서 9월 24일에는 뮤콘 개회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로드쇼가 열렸다. 뮤콘의 
‘글로벌 뮤직 쇼케이스에 출연해 공연을 펼칠 최종 라인업에 
는 장기하와 얼굴들，넬，노브레인 등 인기 밴드와 레인보우， 
김예림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K 팝팀 그리고 버벌진트，소울 
다이브 등의 힙합팀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인기 뮤지션들 
이 포함됐다. 

비공식 쇼케이스에 참석하게 된 김나연씨는 “한국 인디음 
악계에는 퓨전재즈부터 디제잉과 결합한 밴드까지 다양하고 
실험적인 뮤지션들이 많다. 세계 음반시장 관계자들이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 밴드를 찾을 수 있을 것 갈다”고 말했다. 

로드쇼에 참석한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올해 뮤 
콘의 화두는 ‘선택과 교류다. 특정 음악을 일방적으로 해외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음악계 핵심 인사들에게 다양한 
우리 음악을 소개해 이들이 직접 해외 주요무대에서 함께할 
우리 뮤지션을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위너뮤직 


부사장인 시모어 스타인 (Seymour Stein ) 은 영상 편지를 보 
내 “좋은뮤지션과음악을 찾고 있는데뮤콘에서성과를 거둬 
귀국하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꾸며질 쇼케이스는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펼쳐진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장르의 다양성을 추구 
하고 각 장르 특성을 살리고자 공연장소를 서울 홍대앞과 강 
남으로 나눠 진행한다. 많은 인디밴드들이 활동하는 홍대앞 
에서는 록 밴드가，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밀집한 강남 
에서는 K 팝과 힙합，댄스 • 일렉트로닉 뮤지션들이 공연한다. 

‘뮤콘 초이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미국 음악 페스티벌 
4 SXSW 초이스’를 감독한 스티브 릴리화이트 (Steve 
Lillywhite ), 기타 제조사로 유명한 ‘펜더 ( FENDER )’ 를 비롯 
한 현지 음악가들과 후원 기업들이 원하는 뮤지션을 직접 선 
정해 해외로 진출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그래미어워드를 4회 수상한 유명 기타리스트 래 
리 칼튼 (Larry Carlton ),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아델 
( Adele ), 라디오헤드 (Radio head ) 등이 소속된 대형 레이블 
사 베거스 그룹 (Beggars Group ) 의 사이먼 휠러 등 세계 음 
악 시장의 거물들이 기조 연사나 토론 패널로 대거 참석한 
다. 0 글■ 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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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문화，일상이 되다 지역문화를 말한다 



지난^ io 월 11일 서울 올 i 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지역문화 가치 널리 알려질 때 큰보람” 

지역문화원장들，“조상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이 지역문화를 이룬다” 


O ‘고유한 정체성，거창하지 않은 친근함，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 지역문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각 지역 문화원장 
들의 대답은 저마다 달랐다. 하지만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오 
랜 기간 힘써온 문화원장들이라 그 애정만큼은 갈았다. 

“지역문화는 돌과 갈습니다. 이 땅엔 수많은 돌들이 각자 
자리에서 역할이 있죠. 큰들은 집의 주춧돌，넓은 돌은 구들 
장，작은 돌은 서로 엉겨 집을 튼튼하게 합니다. 지역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돌처럼 제 역할을 합니다. 
그 돌들이 모여 나라를 받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한근 문경문화원장은 지역문화를 ‘돌’에 비유했다. 돌이 
저마다 쓰임새가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 또한 어느 것 하나 소 


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2010년 문경문화원장에 
취임한후 ‘문경새재 아리랑’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미미하게 전해오던 ‘문경새재 아리랑’의 뿌리를 역사 기록 
물을 통해 찾으며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세계 인류문화유 
산에 등재된 11개 아리랑 군(群)에 ‘문경새재 아리랑’이 포함 
되기도 했다. 

지역문화 융성이 소명인 문화원장들은 지역문화를 어떻 
게 바라보고 있을까 염돈호 강릉문화원장 현한근 문경문화 
원장，고창식 평창문화원장，이만구 포천문화원장에게 지역 
문화가 무엇인지，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며 현황과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각 지역 문화원은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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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만구(포천문화원장) “지역문화는 민족 
문화처럼 큰 단위 문화에 대칭되는 개념 
입니다 작은 지역에서 이웃과생활하며 
정서를 나누던 문화지요. 예컨대 국가 문 
화재인 종묘제례나〈조선왕조실록〉은 위 
대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지만 일상과 
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반면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세시풍속 등은 함께 참여하고 즐기던 친근 
한문화이자 생활의 일부입니다.” 

염돈호(강릉문화원장) “지역문화의 특징 
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차별성입니다. 강 
롱은 태백산맥으로 인해 중앙 영서지역 
과 교류가 적어 영동지역만의 독특한 문 
화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 
절 단오날이 오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왕 
복 100리 길을 걸어 강릉단오제 구경을 
다니곤 했습니다. 강릉만의 진기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 
찬 단오장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경험의 장이었지요； 

고창식(평창문화원장) “지금까지 살아왔 
던 이야기와 앞으로 살아갈 모습들이 지 
역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조상들이 의식 
주를 해결하던 과정도，꽹과리 등을 치 
ᅪ^^ 던 농악도 모두 지역문화라 할 수 있습니 
mi 다.좋은일이있으면떡이나밥을나눠 

먹던 풍습도 지역문화의 한 모습입니다” 



제의 틀을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0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으로 선정된 쾌거가 가 
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창식 “평창군에 있는 용평면 도사리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의 밥상을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꾸 
중을 들으며 해먹던 밥상이 었겠지요. 보존할 만한 음식을 추 
리고 오늘날의 밥상과 접목시켜 만든 것이 ‘도사리 밥상입니 
다. 책도 출간해 각 지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지요; 
이만구 “포천은 예부터 명현 • 석학• 충신 • 열사를 많이 배출한 
‘선비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선비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심 
혈을 기울였습니다. 매년 1회씩 포천을 빛낸 인물을 찾아 학 
술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조선왕조실록〉포천 편을 발간하 
거나 반월문화제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이 지역문화를 발전 
시키기 위한노력의 일환입니다.” 

현한근(문경문화원장) “문경의문화를 ‘길 
jpR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로 이름 짓고 발 

니 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인 모두의 고개’ 

^기 라는 문경새재를 통해 발전되어 온 문화 
입니다. 문경새재의 수많은 이야기와 
I 숲，길，물이최근각광받는걷기•힐링과 
만나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가 처한 현실에 대해 대다수 문화원장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위기였다.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해법에 대 
해들어^다. 


문화원장들은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지키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창식 평창문화원장은 “지역의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동네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지역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 
원장으로서 지역문화를 융성케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 
^지 궁금했다. 

염돈호 “강릉단오제는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자칫 사라 
질 뻔한 적이 많습니다. 강릉문화원은 1970년대 자생적으로 
치러지던 강릉단오제를 30년 넘게 주관하면서 본격적인 축 


현한근 “전통문화를 복원해 새롭게 현대문화로 창조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과거 산업화시대에 산업에 예산 
이 많이 투입되었듯 문화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지역문화를 유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형체가 없 
어 결과물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낭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염돈호 “지역문화의 차별성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동질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법을 위해선 잘 만들어진 문화시설도 중 
요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문화 생산자와 지역민을 연결하는 
문화행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문화 전문 인력이 
긍지를 갖고 전문성을 키워갈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 
적인 문화융성의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0 글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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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정철 ■ 이진용씨는 신명나는 장구 연주로 타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 신촌블루스의 ‘골목길을 불러 대중음악 부문 대상을 받은 최호동씨는 가수 조덕배로부터 
"지금 당장 7 ᅡ수로 활동해도 손색 01 없다”는 극찬을 받았다. 3 한국무용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농학교 학생들의 ‘꽃춤’. 


장애는 없다, 감동만 있을 뿐 

장애인예술경진대회 :스페셜 K ’ 성황… 모두가 한데 어울린 축제 


O 조명이 꺼진다. 진행 요원의 손을 잡고 입장한 중창단이 
무대 한가운데 가지런히 섰다. 관객들은 숨을 멈추고，이내 간 
주가 시작된다. 뮤지컬〈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 의 삽입 
곡 ‘One day more ’ 다. 

“One day more , another day , another destiny • • 、” 

왼쪽 끝에 선 이가 속삭이듯 노래를 시작한다. 소리는 피아 
노의 하얀 건반과 검정 건반을 번갈아 누르듯 왼쪽 끝에서 오 
른쪽 끝으로 자유롭게 오간다. 음악은 끝을 향해 가고 마침내 
11명의 소리가 하나의 노래로 울려 퍼전다 ‘더 나은 내일을 향 


해 가^는 내용의 가사는 이들의 목소리를 타고 관객에게 고 
^란히 ^달됐다 

객석에선 노래가 끝나기도 전 기립박수가 시작됐다. 기자 
역시 일어섰다. 단언컨대 눈을 감고 들었다면 그 누구도 장애 
인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스페셜 K ’ 마지막 시상식 무대에 
선 ‘벨라보체 중창단’이 3분짜리 노래 한 곡으로 이날 모인 모 
든 관객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다. 

장애 예술인의 축제인 제1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진대 
회 ‘스페셜皮가 9월 16일 막을 내렸다. 한국 장애인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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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월 10일 개막 2013장애인문화예술축제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개^■식 

10.10/18:30 

서울^■장 

빅쇼 ‘어울림’ 모두가 어우려지는 축제 한마당 

Parti 

아트페스티벌 
(어울림) 

폐^■식 

10.16/19:30 

대구 두류공원 

갈라쇼 축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축하무대 

문학 과거시험 

10.9/14:00 

서울^■장 

고머시험 재현,부대행사(사경대회，국악한마당 등) 

꿈틔움다이버시티 컬렉션 

10.9/19:30 

서울^■장 

(개막식 전일 행사로 진행) 패션쇼 및 부대행사 

온몸으로 전하는 장애 미술가의 
희^■소리 전 

10.16 ~ 23 

인사동 신상갤러리 

작품전시, 가훈 써주기 


제 4 회 다양한 시선 사진전 

11. 14~17 

대학로 상명대 아트갤러리 

입상작시상및사진전 

Part 2 

눈으로 보고 □ ᅡ음으로 그리고 

9.26-10.2 

갤러리쉐자르 

청각장애작가 작품전사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 

ᅡ예술 

서예 한마당 

10. 8 ~ 14 

서울구로 아트밸리 

서예 작품전사 시상 

^■작무대 

Happy together concert 

10. 19 

선유도공원 야외무대 

한빛예술단 (타악앙상블，중창단, 오케스트라공연 등) 

(소통) 

전국 장애인 무용축제 

9.12-14 

대구 대덕문화전당 

장애인무용제, 심포지엄, 워크숍 등 


국제 장애인 연극제 

10. 7 ~ 13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국내 3 개 작품, 해외초청 2 개 작품 공연 


장애인 UCC 상영회 

10.9-16 

서울광장/대구 두류공원 

개 _ 폐막식에서 UCC 작품 2 ◦여개 상영 

Part 3 

문학캠프‘인문학을 만나다’ 

10. 15~16 

충남보령 비체팰리스 

초빙강사특강 및 토론 등 

아트마켓 

방방곡곡 사랑드림 버스투어 

10. 7 ~ 14 

서울출발-대구 집결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버스투어(서부지역 공연 등) 

(힐링) 

꿈을 향한 도전 희망 버스투어 

10. 7 ~ 14 

서울출발-대구 집결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버스투어(동부지역 공연 등) 


제주장애인인권 영화제 

11.7-9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인권 영화상영(국내 12 개 작품，해외 12 개 작품) 


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스페 
셜皮는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장애 예술인들을 발굴해 직업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 
작됐다.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25일간 7개 부문에서 총 
122개 팀이 경연에 참가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52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7개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4 꽃춤으로 한국무용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농학교 학생 
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6개월 동안 수업이 끝난 뒤 땀을 흘렸 
다. 이주림 (18) 양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마 
다 어려움이 많았지만，새로운 춤을 배울 때마다 신이 났다” 
며 “열심히 하면 언제든 일반인들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양은 ‘난타’로 타악 부문에도 참 7] •해 최우 
수상을 받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실력격차 없음을 확인”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소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실력 
격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기성 예술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뜻 
이다. 기악 부문 심사위원인 이대형 세종대 겸임 교수는 “비 
장애인의 경우 배움이 깊어질수록 자기만의 멋을 잃는 경우 
가 많은데，개성이 넘치는 장애인들의 경연을 지켜보며 스스 
로 많이 배웠다”면서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더 넓은 무 


대에서 활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올린 연주로 기악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지선 
(18) 양과 신촌블루스의 ‘골목길’을 불러 대중음악 부문 대상 
을 받은 최호동 (44)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는 극찬을 받았다. 

시각 장애를 가전 김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바이올 
린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며 “앞으로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앉아서 부르기 때 
문에 아무래도 발성에 한계가 있지만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 
할수 있다”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예술을 향유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고，문화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고 나누어야 할 대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 
애의 유무나 실력의 차이가 예술과 문화에 접근할 권리를 빼 
앗아선 안 된다는 점이다. 

‘스페셜皮가 장애 예술인의 축제라면 2009년부터 열리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이 차이를 극복하고 어우러지는 무대다. 올해의 
메인 주제는 ‘어울림’이다. 장애 예술인의 예술적 우수성을 외 
면하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모두 하나로 어울리 
자는 취지다. @ 글 ■ 장원석 ] I 자 / 사진 - 김현동 71자 

201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블로그 blog . naver . com /13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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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문화，일상이 되다 함께 즐길 행사 공연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행사명 

일시 (기^) 

장소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10.3-10.6 

충북단양군 
생태체육공원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10.21~10.27 

서울^■장등 

문화다양성 성과 공유대회 
‘만만세’ 

10.16-10.17 

문화역서울 284 

행복한인생 제2막 
(어르신문화축제) 

10.16 

문화역서울 284 

아시아송페스티벌 및 
서울국제뮤직페어 ( MUCON 2013) 

10.9 

10.10~10.12 

잠실주경기장， 

홍대 일대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10.18 

문학경기장 

제34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10.28~11.15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 

2013 우리시 우리노래 
신작가곡음악회 

10.21 

세종문화회관 

M 시어터 

제7회 박물관 청소년동아리 
문화죽제 

10.19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2013 예인축제 

10.5~10.12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디지털 한글박물관 특별기획전 

10，卜 

디지털한글 
박물관 누리집 

다언어, 다문화사회에서의 
언어교육정책국제학술대회 

10.8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국립중앙도서관69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10.15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장 

국립 민속국악원 대표브랜드 
「창극 흥부전」 

10.11 〜 10.12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제38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별전 

10.9-10.28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기증 
특별전 

10.14-11.17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층 

〈춤 춘향〉 

10.17/10.19/10.23 

해 극장 

〈소리보감, 동의보감〉 

10.25~10.27 

KB 하늘극장 


卜 ciiD 세 

지방자치단체 추천 


행사명 

일시 (기^) 

장소 

하이서울 페스티벌 2013 

10.2~10.6 

광화문 •청계광장등 
일원 

제9회부산불꽃축제 

10.25~10.26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일원 

2013 컬러풀대구 페스티벌 

10.11 〜 10.13 

중앙로 및 동성로 일대 

인천근대개항 거리문화제 

10.3，、시 0.6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 


10.3 

구 전남도청 광장 일원 

제2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 

10.4 M 0. 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제1회 대전국제아트쇼 

10.10、시 0.14 

대전무역전시관 


문화… 우리 곁에 

10월 한달동안 곳곳서 풍성한 행사 


O 10월，늦더위도 스멀스멀 물러가면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 바야흐로 시작됐다 충만해진 가을 감성에 조 
용히 사색하기에도，축제를 즐기기에도 좋다 문화의 달인 10 
월에는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행사#이 마련돼 있다 축제， 
전시회，공연，각종 대회 등 행사들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지역 순회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다짐하는 자리다 새 정부의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란 점도 올 행사에 의미를 더한다 


제 47 회 처용문화제 

10.3~10.6 

울산문화예술회관및 
달동문화공원 

제 5 히 DMZ 국제 
다큐멘터리영화제 

10.17 ，、시 0.23 

캠프그리브스, 

^&ᅣ시 일원 

강원 민속예술축제 

10.17 M 0. 18 

동해웰빙 레포츠타운 

제 17 회 온달문화축제 

10.10、시 0. 13 

단양읍 영춘면 온달 
■지 일원 

2013 계룡軍문화축제 

10.2 ，、시 0.6 

계룡시 계룡대 일원 

^■원예^^ 

10.12-10.13 

사랑의^■장, 

춘향문화예술회관 

2013 년 전라남도 
한글사랑 행사 

10.9 

도청 만남의 광장 

제 1 회 세종축제 

10.11 ，、시 0.13 

세종호수공원 일원+ 
세종전통시장(일부) 

2013 진주남강유등축제 

10.1~10.13 

진주남강진주성일원 

제 52 히 탐라^화제 

10.2 시 0.6 

제주시 탑동광장 


국립예술단체 서울 공연 


공연(전시) 명 

장소 

일시 (기^) 

홈페이지 

춤，^향 

해^^극장 

10.17/19/23 

수목 오후 8사토 오후 4시 

www . ntok . 

go.kr 

지젤 

해 극장 

10.18/20/22 

화금오후8사일 오후3시 

www . ntok . 

go.kr 

바냐아저씨 

명동예술 

극장 

10.2 分、시 1.24 평일 오후 7시 

30분，주말■공휴일오후 3시 
* 화요일 공연없음 

WWW . 

mdtheater .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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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한 달간 중점적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 
된다. 공연，축제，대회，전시회 등 행사의 장르도 다양하다. 
서울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개최돼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별로는 가족 단위부터 재외동포까지 아우를 수 있어 누 
구나참여할수 있는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성한 행사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주요 축제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o 글 ■ 남형도 기자 


톨^■프티의 
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0.11 오후 7:30, 10.12 오후 2:00 

10.12 오후 7:00, 10.13 오후 2:00 

www . sac . 

or.kr 

2013 국립 
오페라단 
〈파르지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他 1/10.3/10.5 오후 4시 

www . sac . 

or.kr 


국립 예술단체 지방순회공연 


공연 (전시) 명 

^■소 

일시 

홈페이지 

■속두더지，두디 

세종국악당 

10.8 

www . yjlib . go.kr 

오페라 갈라콘서트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10.8 

www . yyg . go.kr 

미소 

거^■군 
ᅡ센터 

10.10 

www . gcwc . go.kr 

속두더지, 두디 

^■릉단오 
관 

10.11 

WWW . 

danocenter.kr 

국립합창단 
연^ t | 

영덕예주 
문화예술회관 

10.17 

art . yd . go.kr 

국립합창단 
연^ t | 

연천수레울 
아트홀 

10.18 

www . sureul.com 

브로^웨이 
뮤지컬 콜렉션 

호 1 순하니움 
문화 XV 굿센터 

10.25 

www . hwasun . 

go.kr 

국립합창단 
연^ t | 

계룡문화 
예술의전당 

10.29 

cafe . naver . 

com/gyeryongac 

국립합창단 
연^ t | 

^■주문예회관 

10.30 

www . wanju . 

go.kr 

국립합창단 
연^ t | 

광양시^^ 

예 ^ tl 관 

10.31 

WWW . 

gwangyang . go.kr 


※ 위 공연일정은 문예회관과 공연단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공연 (전시) 명 

장소 

일시 (기^) 

홈페이지 

연극 바보 빅터 

성남아트센터 

10.4^5 

www . snart . or.kr 

그게 아닌데 

수성아트피아 

10.5-6 

WWW. 

ssartpia . or.kr 

뮤지컬 그리스 

인천중구 
^^ᅡ회관 

10.5-6 

artcenter . 

icjg . go.kr 

손숙의 어머니 

하남문화 
예^ t | 관 

10.5 

www . hnart . co.kr 

뮤지컬 오디션 

^■릉문화 
예술관 

10.10~11 

gmc . 

gangneung . go.kr 

마당을 나온 암탉 

^흥문화회관 

10.10 

culture . 

goheung . go.kr 

고재경 마임콘서트 

시^^ 
예^ t | 관 

10.11 M 2 

WWW. 

gunpoart.net 

뮤지컬 

T 卜리하마리아 

삼척^^ 

예^관 

10.11 M 2 

www . scart.kr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여행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10.11 

WWW. 

gncac.com 

뮤지컬 그리스 

^■진문예의 
전당 

10.11~12 

WWW. 

dangjinart . go.kr 

강동석과^■께하는 
실내악여행 

이천^ᅡ트홀 

10.12 

www . artic . or.kr 

젊^^ 행진 

청^ 

예술체육회관 

10.12 

cjac . cjcity.net 

人 : 1 국로 그 : 

5국혿가의 비밀 

함안문화예술 
회관 

10.12 

WWW. 

hamanart . or.kr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여행 

용인문화재단 

10.15 

www . yicf . or.kr 

레미제라블 

^■동^^ 

예^ t | 관 

10.16 

WWW. 

namdongarts.kr 

^^1컬 

마리아마리아 

다^■원 

10.18 

WWW. 

daragwon.net 

연극만화방 
미숙이 

김제^^ 

예^ t | 관 

10.19 

art . gimje . go.kr 

뉴롤리폴리 

^ 부^^ 

예^ t | 관 

10.19 

www . naju . go.kr 

셜록홈즈 앤더슨가의 
비밀 

문화 
예^ t | 관 

10.19 

www . phart . or.kr 

레미제라블 

^9시민 
^^ᅡ회관 

10.19 

citizen . 

tongyeong . go.kr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칠곡군교육 
^^ᅡ회관 

10.24 

public . 

chilgok . go.kr 

손숙의 어머니 

동해^^ 

예^ t | 관 

10.25 

culture . dh . go.kr 

노노이^미 

군산예술의전당 

10.25 

arts . gunsan . go.kr 

옥탑방고양이 

부안예술회관 

10.25 

www . buan . go.kr 

뮤지컬 

마리아마리아 

안양문화예술 
재단 

10.25 

www . ayac .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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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龍의꿈 

올해 서른 여덟 임창용 ， MLB 데뷔… “항상 돈보다 꿈이 먼저다” 




임창용은 2010년 일본 프로야구 ( 


L 트에서 인생의 첫번째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임창용은 드라마 


이브，평균 자책점 3.25 를 올렸다. 30세이브 이상을 4차례 거뒀 
고，3차례 구원왕에 오르며 오승환(삼성)의 등장 이전까지 국내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군림했다. 선발 투수로도 5시즌에 두자릿 
수 승을 올릴 만큼 보직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로 활약했다. 

잘나가던 그에게 첫번째 고비가 찾아온 건 2005년. 선동열 감 
독의 부임 첫 시즌이자 임창용의 자유계약선수 ( FA ) 첫해였다. 그 
는 마무리에서 선발로 보직을 옮겼지만 5승8패에 평균 자책점 
6. 50이라는 데뷔 후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결국 팔꿈치 인대 접 
합 수술을 받고 2006년 재활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2007년에도 기량은 회복되지 않았다. 5승7패에 평 
균 자책점 4.90. 고민하던 임창용은 예상을 뒤옆는 


안 128세이브를 
기록했다. 특히 2010년에는 1승 2패 35 
세이브와 평균 자책점 1.46 을 기록 
해 최고의 시즌을보냈다. 대우 
와 평가는 180도 달라졌 
다. 


임창용은 9월 19일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전에 등판해 한 이 
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데뷔 첫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17일 데 
뷔 세번째 등판에서 첫 자책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듯했지만，불과 이틀 뒤인 네번째 등판에서 삼진 
2개를 포함해 완벽투를 펼친 것이다. 특히 직구 13개만으로 
、강타자들을 제압했다. 직구 최고 구속도 시속 95마일(약 
153킬로미터)까지 끌어올려 ‘뱀직구’의 부활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임창용은 삼성 소속이던 2002년에도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미국행을 
타진한바 있다.당시엔 


선택을 했다. 일본 진출 삼성은 2년 FA 계약이 
끝나는 임창용을 놓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 


하지만 시련은 또 찾아왔다. 2012년 또다시 오른쪽 팔꿈치 인 


대가 끊어졌다. 야쿠르트는 복귀 기약이 없던 임창용의 손을 매 
정하게 뿌리쳤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세간의 예상을 뒤옆는 선 
택을 했다. 시카고 컵스와 스플릿 계약(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 
연봉이 다른 계약)을 맺고，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타진했다. 야쿠 
르트에서 검증된 임창용이었기에 재활을 마치고 일본에 남을 경 


우 괜찮은 몸값에 새 둥지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그는 미련 없이 


꿈을 찾아 떠났다. 

마이너리그에서 피나는 재활에 매진한 임창용은 루키리그와 
싱글느 더블느 트리플 A 를 거치며 꾸준히 안정된 투구를 선보이 
더니 지난 9월 5일(이하 한국시간) 극적으로 40인 로스터에 포함 
됐고，8일 홈구장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전에서 꿈에 그리 
던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았다. 이로써 임창용은 이상훈(고양 
원더스 투수코치)，구대성(시드니 블루삭스)，박찬호에 이어 4번 
째로 한 • 미 . 일 프로야구를 모두 섭렵한 한국 선수가 됐다. 


직구 최고 95마일 ‘뱀직구’ 부활 


65만 달러라는 형편 


없는 입찰금액 탓에 포 


o 도전과 모험을 줄긴다. 타협의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 
다. 우리 나이로 38살에 메이저리그(북미 프로야구)에 입성한 임 
창용(시카고 컵쇠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에 대한 시선은 늘 물 
음표였지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의 끝은 늘 해피엔딩이었다. 임창 
용은 수차례 고비를 딛고 일본으로，불혹의 나이를 앞두고선 미 
국으로 진출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 


반전을 이룰 당시 후배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보통 사람들의 삶 
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 
롭게 살지 않느냐. 아끼면서 살고，야구를 하면서도 벌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자.” 30대 중반이었던 임창용의 야구관은 뚜 
렷했다. 굳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면서 
스스로와의 싸움을 즐겼던 것이다. 

광주 진흥고를 졸업한 그는 1995년 KIA 의 전신인 해태에 입 


단해 4시즌을 뒤며 역대 최강 사이드암 투수로 이름을 알렸다. 
물 흐르듯 유연한 폼에서 뿜어져 M 오는 강속구가 일품이었다. 
삼성으로 이적한 후 프로 통산 9 시즌 동안 104 승 66패와 168세 


다. 임창용은 “정체된 나를 깨우고 싶었다”는 말로 지인들의 만류 
를 뿌리쳤다. 야쿠르트가 임창용의 커리어를 인정해 영입했지만 
당시 연봉은 2년에 고작 1，500만엔(약 1억2,400만원)이었다. 하 
지만돈은 그의 인생에서 큰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재활과 훈련… 수호신으로 거듭나 


틱한 반전에 성공했다. 체계적인 재활과 훈 
련을 거치면서 팔꿈치 상 
태가 좋아졌고，오히려 
전성기를 웃도는 최고 
시속 160킬로미터의 


강속구를 되찾았다. 
단숨에 야쿠르트의 


‘수호신’으로 거듭 
난 임^공은 2011 


년까지 4시즌 동 


기했지만 결국 우리 나이 서른여덟에 빅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2008년 일본 진출 당시 외국인 선수로는 최저 연봉을 받았던 임 
창용은 이번에도 2년간 최대 500만 달러(약 54억원)라는 적은 액 
수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마저도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하면 
보장받을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꿈을 좇은 임창용의 선택은 항상 더 귀한 가치 
를 입증했다. 임창용은 빅리그 승격 당시 컵스에 대해 얼마나 알 
고 있느냐는 질문에 “염소의 저주와 100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염소의 저주는 1945년 컵스 
팬 빌리 사이아니스가 자신의 염소를 데리고 리글리필드에 입장 
하려다 거부당한 뒤 구단에 악담을 퍼부었고，이후 컵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걸 빗댄 말이다. 새로 
입단한 선수가 팀의 약점에 대해 콕 집어 이야기한 셈이다. 평소 
성격처럼 당당하고 거침이 없다. 

임창용이 과연 ‘염소의 저주 1 를 풀 해결사가 될지，내년 시즌이 
더 기대된다. 임창용의 ‘마이웨이’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 

글 ■성환의(한국일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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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I 소설가 최인호의 실과 문학 


조숙한 천재 ‘별들의 고향’으로 귀향 

“나는 반체제7 ᅡ 아닌 H |체제” ■ ■ ■ 문단 대신 독자 택한 고독한 作家의 삶 



향년 68세로 타개한 소설가 최인호는 세련된 문체로 도시문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 
을 받았다. 


O 9월 25일 타계한 소설가 최인호는 영원한 ‘문청’(문학청년)이 
었다. 생의 마지막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다. 가톨릭 서울주보에 
연재했던 ‘말씀의 이삭’에 나오는 작가 •화가 등 예술가들의 이야 
기를 성경 구절과 연결한 내용의 책을 집필 중이었다. 머리말만 
남겨 놓은상태였다. 

고인은 이날 오후 4시쯤 병석에서 딸 다헤에게 “하느님이 오셨 
다. 주님을 봤다. 됐다. 가자’라고 했다. 죽음을 마주한 자리에서 
도 의연했던 그의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최씨는 조숙한 천재였고 삐딱한 반항아였다. 지난 50년간 대 
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소설가로 본격 활동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작품 판매량과 작가 대한 대중의 사랑은 다른 문 
인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였다. 

1973년 장편〈별들의 고향〉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신드롬을 
일으켰다.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첫사랑에 실패한 
후 타락해 남자들 품을 전전하다 끝내 자살에 이르는 주인공 ‘경 
아의 이야기는 당대의 분방한 성 풍조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문제삼았다. 한때 ‘경아라는 이름은 술집 여급들의 대명 
사가 되기도 했다. 


패기 만만한 문청… 감수성의 혁명가 

고인이 처음부터 대중 작가로 분류된 건 아니었다. 서울 토박이 
로 서울중 ■고교를 나온 그는 연세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패기만 
만한문청이었다. 고교 2학년 때인 196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한 단편〈벽구멍으로〉가 가작 입선에 그치자，이듬해 조선일 
보 신춘문예 응모 때는 ‘당선 소감’을 함께 보낼 만큼 자신감이 넘 
^다. 

등단 이후〈술꾼〉〈타인의 방〉등 문제작을 쏟아내자 I 960 년 
대 김승옥에게서 두드러진 감수성의 혁명을 이어갈 작가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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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을 받았다. 세련된 문체로 도시문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 
도^랐다. 

“어느새 그(최인호)는 미니 스커트，송창식의 통기타，칸막이 
가 있는 생맥주집 등과 함께 1970년대 저항적인 청년문화를 대표 
하는 아이콘이 돼 있었다.” (장석주〈나는 문학이다〉에서) 

하지만 대중적 사랑과 문단의 지지라는 행복한 결합은 오래가 
지 않았다. 순수문학 진영이 그를 ‘호스티스 작가’ ‘퇴폐주의 작가’ 
로 낙인 찍자 평론가 김현과 격한 논쟁을 벌인 후 평단파의 인연 
을 끊은 사건은 유명하다. 

2011년 암 투병 중 쓴 장편〈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출간 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은 “나는 체질적으로 어디 소속되 
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반체제가 아니라 ‘비체제’다. 헤밍웨이 
는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문단이 작가의 고 
독을 일시적으로 달래줄 수는 있지만 작품을 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시 내 철학이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단을 등진 그는 독자를 직접 상대하는 길을 택했다.〈잃어버 
린 왕국>(1986)，〈왕도의 비밀〉 (1995) 등 역사소설，한국 근대불교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허 선사의 일대기를 파헤친〈길 없는 길〉， 
조선 순조 때 거상 임4 1 •옥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상도〉등 시대 
감각에 맞는 작품을 잇따라 내놓았다. 

2008년 발병한 침샘암도 그의 창작열을 꺾지는 못했다. 1975 
년부터 월간 ‘샘터’에 연재해 왔던 소설〈가족〉을 2010년 연재 시 


작 35년 만에 402회로 끝마쳤다〈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는 항암 
치료로 빠진 손톱에 고무 골무를 끼고，빠진 발톱은 테이프로 감 
고，구역질이 날때마다 얼음조각을씹으며 두달만에 완성했다. 

고인은 1987년 어머니의 죽음 이후 가톨릭에 귀의했다. 하지 
만 그의 변치 않는 신앙은 문학이었다. 생전에 글 잘쓰는 후배들 
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닮은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다가 나 
중에는 업어 주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고인이 아꼈던 소설가 김연수씨는 “도회적인 단편과 이야기가 
풍부한 장편을 모두 아우른 작가였다. 대단한 이야기꾼이 사라 
져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영화 ‘별들의 고향’을 연출한 이장호 감독은 “고인은 영화에서 
도 변화를 일으켰다. 저나 배창호나 고인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사람들의 클럽이다. 한 시대가 갔다”며 안타까워했다. 영화 ‘고래 
사냥’의 배창호 감독은 25일 밤 늦게 주연배우 안성기씨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28일 고인의 장례 미사 집전을 말은 정진석 추기경도 이날 애 
도의 글을 남겼다. 정 추기경은 “삶을 통찰하는 혜안과 인간을 
향한 애정이 녹은 글을 써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은 이 시대 최고 
의 작가였다. 이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 
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0 글 ■ 신준봉 ■ 하현옥(중앙일보 71자) 


소설가 최인호 연보 

• 1945 년서울 출생 

• 1963년 서울고 재학 중 단편〈벽구멍으로〉로 한국일보 신춘문예 가 

작 입선 

• 1967년 단편〈견습환자〉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1972년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 현대문학상 신인상 수상 

• 1982년〈깊고 푸른 밤〉으로 01상문학상 수상 

•1986 년 영화〈깊고 푸른 밤〉으로 아시아영화제 각본상，대종상 각본 
상수상 

• 1987년 가톨릭에 귀의 

• 1998년〈길 없는 길〉로 7 ᅡ톨릭문학상 수상 

• 2008 년 침샘암 발병 

• 2013 년 등단 50년. 계 

대^^ 

〈타인의 방〉 (1973) 〈별들의 고향 >(1973) 〈우리들의 시대〉 0975) 〈불새〉 (1980) 
〈고래사냥〉 (1983)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1995) 

〈상도〉 (2000) 〈해신〉 (2003)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2011) 〈할〉 (20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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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땀으로 쌓은 우정은 100년 간다” 

대구 달서구 청소년 스포츠 리그. ■ ■축구 ■ 풋살 등 5개 종목 6개월 대장정 10월 □ ᅡ침표 



리그 형태로 진행되는 ‘달서구청장배 청소년 스포츠리그’. 청소년 대상 리그 운영은 이례적인 일이다. 


o “패스.여기.” 

이재언 (18) 군이 큰 소리로 외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빈 틈을 뚫 
고 공을 건넨다. 패스를 받은 이군은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곧 
바로 슈팅을 날렸고，빠른 속도로 허공을 가른 공은 골키퍼의 손 
끝을 스쳐 지나갔다. 그물이 출렁이고 이군이 익살스런 표정으로 
세리머니를 하자 친구들이 모두 달려와 기쁨을 나눈다. 객석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취미로 즐긴다는데 실력은 선수 못지않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개최한 청소년 스포츠리그 축구 경기 장 
면이다. 이군이 속한 영남고등학교는 최근 준결승에 진줄했다. 
우승까지 이제 단 2승만 남았다. 이군은 “중학교 때부터 발을 맞 
춰온 친구들이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갈다”며 “다른 학교 친구 
들과 경기하며 우리 실력을 검증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장배 청소년 스포츠리그’는 이번이 첫 대회다. 가장 
큰 특징은 4월부터 10월까지 리그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지 
방자치단체가 특정 종목에 한해 일회성 대회를 개최하는 일은 
흔하지만，청소년을 대상으로 리그를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올해 세번째 대회가 열리는 ‘서울시교육 
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가 거의 유일하다. 

이번 달서구 청소년 스포츠리그에는 초등학교 18곳，중학교 
22곳，고등학교 13곳 등 총 53개 학교 120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 
인원만 1，514명에 달한다. 경기 종목은 축구 • 풋살 • 티볼(투수 없 
이 배팅 티에 공을 얹어놓고 치고 달리는 신종 야구 경기) • 농구 • 
배드민턴 등 5개다. 대회 운영을 맡고 있는 달서구생활체육회 김 
미순씨는 “앞으로 탁구 • 프리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들을 추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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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축구를 줄기며 자연스레 또래들 간에 우정을 쌓아간다. 


라 가정과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달서구생활체육회를 비롯해 지역 사회가 학생들의 건전한 스포 
츠 활동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 
고^•했다. 

더불어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도 대폭 늘었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지난 3월 학교별로 스포츠 강사를 배치해 학교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하고 있다. 학습 부담이 늘고， 
운동량 저하로 청소년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다.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27퍼센트에 불과하 
다. 교육부는 5월 7일 한국야구위원회 ( KBO ) 와 교내 야구 클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MOU ) 을 체결했다. 축구 등 다른 종목 
에 비해 클럽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더 많은 학생들이 야구를 즐 
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KBO 는 관련 용품을 지 
원하고，프로야구 선수 및 전직 감독의 일일 명예 체육교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0 글 ■ 장원석 기자 

© 10대 청소년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50 . 2 % 

身 ‘ 39 . 9 % 

II 

1994년 2000년 2006년 2012년 

자료_2012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3 1 -° % 27 . 4 %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종목 경기는 계명대 체육관과 대운동장，호산고，이곡운동 
장 등 7곳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열렸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전체 355경기를 치르는 일정 속에 10월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하면서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 등 
으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찾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창 시절 
을 가꿔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들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나타냈 
다. 남자 풋살팀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한 남송초등학교 김정일 
교사는 ‘스포츠를 통해 팀원 사이에서 유대감을 키울 수 있어 좋 
다”며 “학교 밖에서 대회가 열리니 아이들이 연습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 김현준 (12) 군은 “다른 학교 친 
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 
눴다”며 “벌써 내년 대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서중학교 축구팀 최의상 교사는 “꼭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또래들 간에 하나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갈다”며 “땀으로 쌓은 우정은 100년 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고^•했다. 

사실 대구는2011년 말좋지 않은 일로유명세를 치렀다. 모중 
학교 2 학년이던 A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당시 A 군은 유 
서에서 상습적으로 친구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2012년에도 이 사건은 전 국민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 
는 계기가 됐다. 

즐길거리 - 뛰어놀 공간 줘서 학교 폭력 없앤다 

사실 학교 폭력은 특정 학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 시스템에 
농축된 갈등과 다툼이 어린 학생들에게 전이된 결과다. 학교와 
학부모，지역 사회가 힘을모아우리 아이들이 밟는 땅을 더 따뜻 
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또래끼리 공통의 즐길거리 
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만，사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 대구 달서구가 스포츠 리그를 통해 학 
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보자고 팔을 걷어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체육 활동을 돕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김기식 교육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학교 폭력 등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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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취업컨설팅에서 한재원 경사가 공직 채용고[정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취업컨설팅 이후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오른쪽). 


민원해결우수사례 ⑬ 낙도■오지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전남 신안군 도초중 ■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낙도 ■ 오지 정보소외지역 취업컨설팅’에서 도서관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공직 채용 설명을 듣고 있다. 


시 小 


“취업정보 원하면 어디든 달려가요” 

해양경찰청，취업에 관심 많은 섬마을 학생들 찾아가 설명회 가져 


o “뱃길로 한참 떨어져 있는 섬에서 취업 관련 행사나 정보를 
얻는 것이 인터넷 말고는 힘들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어요.” 

전남 신안군 도초고등학교 김호준 (19) 학생은 “낙도•오지 정보 
소외지역 취업컨설팅을 통해 해양경찰이 될 수 있는 각오를 새롭 
게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그 중에서도 도초면은 목 
포에서 뱃길로 한 시간이나 걸린다 도시 아이들에게 흔한 보습학 
원도 이곳에는 없다. 자신의 장래 직업과 취업에 대한 정보 수집도 
어렵다. 정부가 실시하는 취업과 공직박람회는 주로 서울 등 대도 
시에서만 개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섬 지역 학생들이 육지로 
나와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마 
련한 서해어업관리단과 목포해양경찰서 견학을 통해 진로를 가늠 
해보지만부족함이 많을수밖에 없다. 

바다와 친숙한 학생들은 해양경찰이 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다 해양경찰청은 취업 관련 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취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섬 지역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간헐 
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 
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주로 해양 수산계 전공 학생 
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다 
9월 10일 신안군 도초면 도초중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열린 설 
명회는 넘쳐나는 학생들로 자리가 부족했다. 해양경찰청 인사교 
육담당관실 한재원 경사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공채 시험 
에 응시해야 하고，해기사 등 자격증을 가전 사람도 특채를 통해 
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다양한 채 
용 경로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남학생들은 해양전경으로 
군 복무를 한 뒤 특채 시험을 통해 해양경찰이 될 수 있다는 채 
용 공고를 눈여겨봤다. 해양경찰이 실제 중국어선 나포에 나서는 
장면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 시간의 설명회가 끝나자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목포해양대 기관시스템학과에 수시 지원한 윤상민 (19) 군은 “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해양경찰이 되는 경우와 해양경찰학과 
를 나와 특채에 응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하냐”고 질문했다. 

이혁구 경사는 해양대에 진학해 해양전경으로 복무한 뒤 특채 
시험을 보는 경우를 우선 추천했다. 이후 해양관련 학과를 졸업 
한 뒤 취득 가능한 해기사 자격증을 활용하거나，간부 후보 응시 
등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알려줬다. 

“해양에 관심 많은 학생들 진로 결정에 큰 도움” 

윤 군은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 
다” 면서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았는 
데，직접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찾아와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여경이 꿈인 김은서 (18) 양은 한재원 경사의 설명에 
메모를 하고 궁금한 점들은 따로 체크해 뒀다. 김 양은 “해양관 
련 학과에 입학해 2년 뒤 순경으로 응시하는 것과 4학년 때 응시 
해 경장으로 특채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하냐”고 물었다. 

한 경사는 “내부승진 제도도 있는 만큼 2학년을 마치고 순경 
으로 들어와 자체 승진하는 것도 좋다”고 알려줬다. 

인사교육담당관실 이강덕 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 


이 해양 영토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바다를 지키는 해경의 업무가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알게 된 것 갈다”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헌 도초중 •고등학교 교장은 “신안군이 섬이다 보니 해양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을 찾고 진로를 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인천 해사고 등 9개 학교 1，015명을 대상으 
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대 해양경찰학파와 해 
양관련 학과 학생들에 대한 취업컨설팅도 진행했다. 

해양경찰은 단순히 취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지 않았다. 해 
양경찰의 지원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민 불편을 해 
소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울릉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열자 
“중앙부처의 지원이 소극적인데 해양경찰청이 먼 곳까지 찾아와 
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를 마치고 목포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기 직전 낯 
익은 학생 두 명이 달려왔다.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하기 
위해 자전거로 10여 분을 타고 온 것이다. 정년과 급여 등 현실적 
인 부분이 궁금했다고 한다. 이들을 기특하게 여긴 이강덕 팀장 
은 배가 출항하기 직전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줬 
다. 돌아서는 이 팀장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 

글과 사진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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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 뻗은 ‘희망의 집짓기’ 

LX 대한지적공사-한국 해년 |타트，무주택 빈곤층 위한 봉사활동으로 주택 3채 선물 


O “6명의 가족이 좁은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막내 딸 
아뿔이 ‘우리집이 생겨서 정말 기쁘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 
니 마치 꿈만 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이자트 (38) 씨는 주택을 선물받은 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LX 대한지적공사와 한국 해비타트가 마 
련한주택 헌정식 자리에서였다. 

LX 공사와 한국 해비타트는 9월 6일 인도네시아 탕게랑시 센 
툴에서 이룸 (84) 씨，짜에 (43) 씨，이자트씨 가족에게 주택 세 채를 
헌정했다. 지난 1일부터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행복 善 희망의 


집 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은 주택이다. 탕게랑시는 자카르타 
서쪽 20킬로미터에 위치한 인구 150만명의 대도시이지만，그 중 
에 센툴 지역은 화장실과 환기구가 없는 주거 환경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여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는 곳이다. 

이날 주택 헌정식에는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사 김병관 코 
이카 ( KOICA )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제임스 툼부안 인도네시아 
해비타트 대표，루크만 하킴 지역대표，봉사단 33명과 주민 100 
여 명이 참석해 LX 공사의 ‘행복 善 희망의 집 짓기’ 봉사활동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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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선물받은 짜에씨는 “그동안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생 
활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며 “집이 생겨 앞으로는 화장실을 찾 
아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돼 좋다”고 말했다. 

LX 공사는 이날 진행된 헌정식에서 ‘재난안전 지도’도 함께 기 
증했다. 재난안전 지도는 재해가 잦은 마을에서 안전한 대피소 
를 신속히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 지도다. 인도 
네시아 주민들의 요구로 처음 만들어졌다. 

봉사단은 스마트폰과 GPS 장비를 통한 도보 조사로 주요 시 
설물，도로 등에 대한 좌표값을 얻어 지도를 제작했다. LX 공사의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줄이고 해비타트의 주택 건설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LX 공사의 이번 봉사활동은 국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환 
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행복 나눔측량’ 사업의 영역을 국제 
무대로 넓힌 것이다. 

아울러 공간정보 기술이 담긴 재해 지도를 만들고 활용해 공 
간정보 산업을 세계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친 이들은 현지 지적공무원과 관 
계자에게 지적측량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 LX 공사와 해비타트가 함께한 
행복 善 희망의 집 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이 개선되고，안전한 삶이 확보되는 기회가 됐다”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LX 공사와 해비타트 관계자에게 감사한다”고 
다. 

김영호 LX 공사 사장은 봉사에 참여한 LX 공사 봉사단과 해비 
타트 관계자에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는 것이 힘듦에도 측 
량하기 힘든 감동을 선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리에 
LX 공사가 함께하고，수교 40주년을 맞은 우리의 친구이자，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돼 뜻깊었다”면서 
“ LX 공사가 보유한 공간정보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① 

글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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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사람 


지문 등록으로 □ |0 ᅡ 찾는 홈 182’ 개발 제01니스 01재준 대표 

“아이 잃었던 끔찍한 경험이 개발 계기” 



이재준 대표는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살려 미아 지문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O IT 서비스업체 제이니스를 운영하는 이재준 (43) 대표는 7년 
전 아찔한 일을 경험했다. 2007년 가을，이 대표는 당시 여섯 살 
이던 아들 예준군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예준 
군이 빵을 사겠다며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빵집으로 들어갔는 
데，10분 정도가 지났지만 아들은 도통 나오질 않았다. 

이 대표와 부인은 상가를 돌아다니며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 대표는 “내 모든 걸 다 잃더라 
도 애만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 
했다. 

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서울 수서파출소에서 예준군을 데리 
고 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후 이 대 
표는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미취학 어린이나 지체장애인 
들은 한번 미아가 되면 찾기가 어려운데，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아이가 부모를 만나지 못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생 
각에서^다. 

제이니스는 지문 사전등록으로 미아를 찾는 ‘홈 182’ 프로그램 
을 선보이는 회사다. 이 프로그램에는 아이의 보호자 정보，아이 
의 지문 •사진 • 연령대 등이 기록돼 있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기억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쉽게 부모를 찾을 수 있다. ‘홈 182’ 프로그 
램은 한 미아찾기 단체의 도움으로 인천지역 주요 관공서에서 활 
용되고 있다. 지난해 이 대표는 경찰이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이젠 음란물 ■게임중독 방지 프로그램 상용화에 힘 쏟아요” 

이 대표는 자녀의 음란물 •게임 중독을 방지하는 ‘맘아이 스마트 
(momi SMART)’ 프로그램 상용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은 자녀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아준다. 또 유해 사 
이트와 유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스마트폰 단말기용 자 
녀보호 프로그램이다. 

이 대표는 “예준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프 
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는데，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다 
보니 아이의 최대 관심사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자연스레 눈길이 
갔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부모들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설정， 
앱 차단 • 허용 설정，유해 사이트• 동영상• 앱 차단 설정 등을 통 
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할 수 있다. ‘맘아이 스마트’ 프 
로그램은 오는 10월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세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 아이들이 커가는 시기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 

글•김혜민 기자/사진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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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고용노둥부 


Happy Time Job! Enjoy Fre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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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 
당분간 주변지역서 전• 월세 불가피 

아파트 입주시기 달라… 20킬로미터 내외에 대전 둔산 등 대규모 주거지역 8곳 



대전 서남부 신도시(일명 도안신도시)의 일부 지역 모습. 내년 한 해 동안 8천세대 안팎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다. 대전에서 가장 최근 개발된 대규모 주택 단지다.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이번 세종청사 이전으 
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5천명 안 
팎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부처 이전 시기와 소속 공무원들의 아 
파트 입주 시기가 달라 상당수 정부부처 근무자들은 셋집을 구 
해야 할 처지이다. 세종시 출퇴근에 큰 무리가 없는 주요 인근 지 
역의 전세 • 월세 현황을 짚어본다. 

대전 서남부 신도시 대전 도안신도시로 불리는 지역이다. 유성 온 
천지역의 바로 남단에 위치해 있다. 정부 세종청사까지의 거리는 
20킬로미터 남짓이다. 신도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새롭게 
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내년 2월 말 혹은 3월 초를 시작으로 11월 
까지 8천 세대가량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다. 전용면적 약 85 
평방미터 (25.7 평) 아파트 기준으로 입주 때 전세는 1억5천만~2억 
원，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세종시까지 출퇴근 코스가 단순하고，대 
전의 주요 부도심 가운데 한 곳인 유성과 인접해 있어 생활 편의 
성이 뒤어나다. 다만 이번 세종청사 이전이 연말까지 끝날 계획이 
어서，내년 3월까지 2~3개월 시차가 있는 점이 흠이다. 
대덕연구단지 국내에서 으뜸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이다. 
대덕 연구단지 에는 한빛아파트，엑스포아파트，한울아파트 등 
대략 3곳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세종청사^지의 거리는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울아파트와 한빛아파트는 각 
각 17，19킬로미터가량이며，엑스포아파트는 26킬로미터 남짓으 
로 조금 먼 편이다. 지은 지 20년 안팎의 아파트들로 생활 편의 
성 등이 안정기에 접어든 곳이라 할 수 있다. 전용면적 약 85평 
방미터 기준으로 9월 현재 전세는 1억7천만원，월세는 보증금 5 
천만원에 60만원 수준이다. 체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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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산책 코스도 발달해 있어 초 •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다. 

대덕 테크노밸리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일대에 자리한 대규모 아파 
트 단지이다. 정부 세종청사까지의 거리는 24킬로미터가량이다. 
호남고속국도 북대전 톨게이트 바로 북방에 위치해 있다. 대전 일 
대를 통틀어 비교적 새롭게 조성된 대단지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서울은 물론 영호남지역으로의 진출입도 쉬운 지리적 이점이 있 
다. 다만세종시 인근 주요 주거지역 가운데 전세 가격이 높은 게 
단점이다. 전용면적 약 85평방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전세는 2 
억3천만원 선이며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80만원 남짓이다. 

85평방미터 아파트 전세금 1억5천만〜2억3천만원 선 

대전 노은지구 祖계 정부청사 이전 때 수도권에서 내려온 공무 
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세종청사까지의 거리는14킬로 
미터 안팎으로 행정구역만 다를 뿐 세종과 거의 한 도시라는 느 
낌을 준다. 학교• 쇼핑센터 •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대전에서도 유력한 주거지구 가운데 한 곳이다. 대규모 주 
거지역이지만 아파트 임차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고，가격 또한 
높은 선에 형성돼 있다. 전용면적 약 85평방미터 기준으로 전세 
는 2억2천만원 수준이며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80만원 안팎 
이다. 

대전 둔산신도시 정부 대전청사가 자리한 곳이다. 대전을 대표하 
는 주거지역이며 동시에 대전시청，법원• 검찰청，특허법원 등이 
자리한 행정타운이기도 하다. 세종청사까지의 거리는 22~23킬 
로미터 정도이다. 편의시설 등은 대전은 물론 중부권 전체를 통 
틀어서도 최고이지만，녹지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용면적 약 85평방미터 아파트의 전세 가격 
은 평균적으로 1억9천만원 안팎이다. 월세는 보증금 3천만원에 
70만~80만원선이다. 

조치원읍 정부 세종청사가 들어서는 이른바 개발지역을 제외한 
세종시의 읍 • 면 지역 가운데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적 



© 세종시 주거지역 8곳 전 • 월세 현황 


지역 

전세 

월세 

세종 청사까지 거리 

대전서^■부 
신도시 

1 억 5천만 
~2억원 

^증금 5천만 
•8 ◦만원^■팎 

20킬로미터 남짓 

대덕연구단지 

1 억 7 천만원 

^증금 5천만 
•60 만원 수준 

17~26킬로미터 남짓 

대덕 

테크노밸리 

2억 3천만원 

^증금 5천만원 
•80 만원 남짓 

24킬로미터가량 

대전 노은지구 

2 억 2천만원 

^증금 5천만원 
•80 만원^■팎 

14킬로미터 안팎 

대전 

둔산신도시 

1 억 9 천만원 

^증금 3천만원 
•70~80만원 선 

22~23킬로미터 

조치원읍 

1 억 5천만원 
^■짓 

^증금 3천만원 
•6 ◦만원 수준 

15킬로미터 안팎 



ᄇ즈그 다처 □ 卜의 


지구 

1 억 6 천만원 

노〔)□ OlHlJTZi 

•7 ◦만원가량 

21 킬로미터 남짓 

공주시 신관동 

1억 7천만원 

^증금 5천만원 
•7 ◦만원선 

13킬로미터 정도 


※전용면적 약 85평방 □ I 터 (25.7 평) 0 ᅡ파트 7 1준 


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오송지구 청주시에 곧 통합될 예정인 오송읍의 신도시 지역이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돼 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는 주변 도시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이 이뤄진 곳 가운데 하나이 
다. 세종청사까지의 거리는 21킬로미터 남짓이다. 서울과 최단시 
간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인 KTX 오송역을 끼고 있는 게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다. 전용면적 약 85평방미터 기준으로 전세는 1 
억6천만원，월세는 보증금 3천만원에 70만원가량이다. 

공주시 신관동 읍 • 면이 함께 있는 도시로，이 지역은금강을중심 
으로 발달해 있다. 아파트의 대부분은 공주시의 강북 지역인 신 
관동에 위치한다. 

전용면적 약 8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1억7천만원 
남짓이며，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7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 
이다. Q 글과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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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선을 타고 ] ᅡ평으로 간다. 산 위의 호수와 y I 밀의 숲 o | 있는 호명산을 오르내리며 추남(秋男)， 
추녀(秋女)들은 흔들리는 □ ᅡ음을 다잡는다. 깊어교ᅡ는。ᅡ을 숲에서 오롯한 휴식을 맛본다. 

일상의 온갖 의무를 벗어던지면 ] I 타를 튕구 |던 옛 추억들 o | 하나씩 떠오른다. 


“조금은 지쳐 있었나봐. 쫓기는 듯한 내 생활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몸을 부대여보며 
힘들게 올라탄 기차는 어딘고 하니 춘천행 
지난 일이 생각나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 

O ‘춘천가는 기차를 부르며 춘천선을 탄다. 비둘기호나 무궁화 
호 갈은 춘천행 완행열차는 사라지고 없다. 대신 그 자리에 무시 
로 복선전철이 다닌다. 그렇다고 춘천 가는 열차의 낭만까지 영 
사라져버린 건 아니다. 춘천행 열차에 대한 로망은 여전하다. 

편하고 세련됐지만 차갑고 삭막한 현대의 문물 대신 불편하고 
보잘것없지만 인정과 따뜻함이 묻어나던 옛것들이 그립다 하지 
만 춘천선을 타는 것만으로도 이미 설렌다 춘천선을 탈 때，달걀 
에 사이다를 챙기고 기타를 튕기던 시절의 추억들을 저도 모르게 
하나 둘 슬쩍 들추어낸다. 일상의 온갖 의무를 벗어던지고 하루 
쯤은 가벼운 마음으로 무책임하게 춘천선을 타보는 거다.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춘천행 전철을 기다린다. 휴일이면 
치기 어린 대학생들의 무리 대신 형형색색의 등^}복으로 무장한 
중년의 등산객들이 플랫폼을 차지하고 섰다. 그들의 얼굴과 모습 
이 30~40년 전 청춘의 춘천행 열차를 탔던 젊은 무리들과 오버 
랩된다. 춘천선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들의 것인 듯하 
다. 

청평역〜정상〜상천역，쉬엄쉬엄 5~6시간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이라는 뜻의 호명산，높진 않지만 
깊다. 예전이라면 참말이지 어디선가 불현듯 호랑이가 나타날 법 
도하다. 걷는 내내 깊은숲을 만날수 있는산이다. 낙엽길을 실 
컷 밟을 수 있는 호명산은 가을이 특히 좋다. 어디건 쌓인 낙엽더 
미 덕에 사철 가을빛이 도는 산이다. 질주하듯 빠른 걸음으로는 
3 ~4시간에도 오르내릴 수 있지만 쉬엄쉬엄 놀매쉬매 가면 5~6 
시간 정도 걸린다. 몸이 경주하러 산에 온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 
록 부러 쉬엄쉬엄 걷는다. 

호명산 등산 경로는 간단하다. 외길이다. 가평올레길 6-1 코스 



와도 겹친다. 길을 잃을 염려는 거의 없다. 청평역에서 시작해 호 
명산 정상과 호명호수를 거쳐 상천역으로 내려오는 12킬로미터 
의 코스다. 혹은 가평올레길을 따라 가평역 방향으로 걷거나 숯 
뜰봉을 거쳐 쁘띠프랑스로 내려가도 된다. 코스는 단순하지만 길 
은 다채롭다. 숲의 운치와 산행의 즐거움을 두루 누릴 수 있는 길 
이다. 

호명산 정상까지는 꽤 힘든 경사가 이어진다. 2.7 킬로미터의 
오르막길은 결코 가볍지 않은 몸집을 보여주며 오르고 또 오르 
게 한다. 선선한 날의 가을 산행에도 몸은 적당한 땀으로 활기를 
띤다. 쉬어가는 김에 나무기둥도 만져보고 풀도 더듬어 본다. 나 
무도 껴안아 본다. 거친 결을 가전 나무에서 따스한 생명의 기운 
이 느껴진다. 숲은 한시도 쉬지 않는 생명의 순환을 고스란히 드 
러낸다. 

부드러운 흙길은 발길의 위안이다.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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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가평올레6시 코스 

明호수 Mkm 호명산정상 2 . 7|< 



청평역에서 호명산 들머리 가는 길가에 핀 코스모스처럼 가을이 무르익는다. 


무시로 날아다니는 잠자리와 노닐며 
어린시절 소풍길을 떠올린다. 


대하던 선물을 받은 듯 고맙기만 하다.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면 
서 산길을 걷는다. 운동하듯 적당히 땀을 내며 쾌감도 즐긴다. 

3분의 2쯤 오르면 쉬어가기 좋은 전망대도 나온다. 의자도 여 
럿 놓여 있다. 바위에 걸터앉아 청평호를 내려다보며 점심을 먹어 
도 좋겠다. 산행이란 오르고 쉬고 먹고 내리는 과정의 연속이다. 
일상처럼 똑갈은 일의 무한 반복 속에서도 자연 안에서는 지루 
함이 없다. 매번 산이 보내는 언어와 오르는 사람의 감정이 다르 
기 때문이다. 

정상 부근 호명호수는 또 다른 기쁨 

오르고 또 올라 도착한 해발 632미터의 호명산 정상 헬기장을 
겸한 호명산 정상부는 다소 휑하다. 정상의 경치만을 기대하며 
오르는 동안 산이 내어준 숲과 먼 발치 경치를 무심히 지났다면 
허무할 수도 있을 터. 산행의 즐김은 정상 오름이 아니라 가고 오 
는 길의 무성한 숲에 그 진수가 있다. 정상에 아무 것도 없더라도 
충만한 산행을 하려면 오르고 내리는 길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 
어야 한다.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며 숲 
을 즐길 수 있다면 정상이 휑해도 허무할 일이 없다. 정상에 의미 
를두지 않기 때문이다. 

호명산 정상부터 호명호수•까지는 능선을 타고 간다. 정상에서 
호수까지는 약 3킬로미터의 부드러운 능선길이다. 오목하게 포근 


한 숲길을 오르내리며 울창한 숲을 느낀다. 가을 숲을 관통하며 
산행의 재미를 느낀다. 호명호수를 기대하는 마음이 능선을 걷 
는 몸까지 가볍게 한다. 

걷다 보면 시나브로 호수에 닿는다. 호명산 위로 드러난 호명 
호수는 사람이 만든 인공 호수다. 산 위의 호수라니 이색적이다. 
가을 하늘 위로 뜬 뭉게구름이 의외의 기쁨을 안겨준다. 

호수 옆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눕는다. 뭉게뭉게 무리를 
지어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바라보며 비로소 산행의 결정판인 ‘쉼’ 
을 맛본다. 콧노래도 부른다. 하늘은 가짜처럼 푸르고 구름도 동 
화처럼 피었다. 사람이 만든 호수보다 더 좋은 건 자연이 만든 구 
름이다. 몽실몽실 핀 구름 하나에 나이도 시름도 잠시 잊는다. 

다듬지 않은 야생미 넘치는 잣나무 숲 

원하는 만큼 한참을 쉬고 나서는 내려가는 길을 택한다. 상천역 
으로 내려가거나 다시 가평역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오르는 
동안 체력이 다했다면 큰길이 나 있는 호명호수에서 청평터미널 
이나 가평터미널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호수에서 상천역에 이르는 등산로야말로 호명산 산행 
의 절정이라고 할 만하다. 호명호수에서 상천역으로 내려가는 길 
은 원시림에 ■까울 정도로 거침없는 숲이다. 나무마다 넝쿨이 
엉겨 있어 자연 본래의 기운이 흐르고 다돔지 않은 숲에는 야생 


호명산등산로는 
가평올레 
S 6-1 코스이기도 
하다. 


미가 넘친다. 옆으로 흐르는 계곡 역시 자연의 모습 그대로다. 

울창한 숲을 지나고 산행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감 
할 즈음 난데없이 아름드리 잣나무 숲이 펼쳐진다. 500미터가 넘 
는 길 전체가 잣나무 천지다. 가평 하면 잣이라더니 지역의 명품 
모습^대로다. 

오후의 햇살이 대부분 지고 엶은 볕이 아직 남아있는 잣나무 
숲은 한 편의 꿈처럼 아련하다. 이병우 작가의 소나무 사진들이 
생각나는 그림 같은 장소다. 저절로 사색이 피어오른다. 사람이 
없으니 더 호젓하다. 

오대산 월정사로 가는 전나무 숲길이나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숲길，남이섬의 은행나무길과도 비교될 만하지만 호명산의 잣나 
무 숲은 가지런한 길이 아니다. 사람 손이 다듬지 않은 야생미가 
넘친다. 이 숲은 사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싶 
은 장소다. 사람의 손길과 발길을 많이 탄 명소에서 느끼는 감동 
보다 숨겨진 장소를 발견했을 때의 감동이 더 짙은 법이다. 그 짙 
은 감동을 다시 맛보기 위해，좋은 사람들을 데려와 자랑하기 위 
해 살짝 묻어두고 싶은 마음이 인다. 

잣나무 숲길을 빠져나와 평화로운 시골길을 지나면 이내 상천 
역이다. 내려가는 것은 어차피 오름 뒤의 수순이다. 소설가 김훈 
선생의 말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은 늘 비길 수밖에 없다. 어쨌든 
결국엔 평지를 만난다. Q 글과 사진 ■ 이송이(여행작가) 



여행수첩 


■ 


호명산 산행로 (12 킬로미터) : 청평역~징검다리~약수터~전망대~ 
호명산 정상~71차봉~호명호수~잣나무숲길~상천역 


ITX 청춘열차를 타고 가평역에 내려서 다시 지하철로 청평역으로 간다. 혹 
은 지하철 7 호선 상봉역 01 나 중앙선 망우역에서 경춘선 전철을 타고 청평역 
2번 출구에 내린다 청평역에서 청명유원지를 통과해 징검다리를 건너면 호 
명산 들머리가 나온다. 

열차시간 용산발 춘천행(가평 경유) 06:00-22:00® 시간에 한 대, 매 시 
정각) 

소요시간 용산발 ■ 7 ᅡ평 도착 71준 55 분 소요 
운임 용산，、가평 4,800 원 


■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미사 1 C 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탄다 
15 킬로미터쯤 가다가 금남 1C 에서 춘천 ■ 청평 방면으로 좌회전, 경 
춘북로를 따라 8킬로미터 정도 간다 다시 경춘로를 타고 1◦킬로미터 정도 
가면 청평역이다 


■ 


청평역과 상천역 주변에 몇몇 식당이 있으며 특히 호명산에서 상 
천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당이 넓어 야외에서 식사가 가능 
한두부요리 전문점들이 있다. 

어부의 집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99-5 s 031-584-3011 
성희네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69 s 031-584-3695 


獨 


가평과 청평에는 캠핑장을 비롯해 펜선과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 
설이 있다. 

자라섬캠핑장 7 ᅡ평군 7 ᅡ평읍 달전리 산 47 © 031-580-2700, 
www.jarasu mworld. net 

방주캠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92-19, www.bjminbak.co.kr 
아이리스호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34 s 031-58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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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도 부러워할 직업 


모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로 융합 
된다. 직업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업이라고 볼 수 없 
었던 우리의 일상 다반사나 취미들이 생존 수단이 되고 있다. ‘고용 없 
는 성장’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소식이다. 앞으 
로 새로운 직업01라 할 만한 것들은 우리의 평범한 취미나 71호로부터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2 년 4 월 문을 연 여행사 ‘마이 리얼 트립 (My real trip )’ 은 현지 주 
민만큼 여행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착안했 
다. 인터넷과모바일 기기를사용해 누구나 여행 상품을 기획할수 있 
고, 누구나 직접 여행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있다.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NS ) 형 여행사다. 서류 심사 스카이프 
를 이용한 화상통화 인터뷰，신분 확인 절차, 현지 직원의 블라인드 테 
스트 등 네 가지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여행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이렇 
게 뽑힌 200 여 명의 가이드가 현재 전 세계 26 개국， 78 개 도시에서 활 
동하고 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매일 먹는 가정식도 고가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MBA 출신인 가이 미흘린 (Guy Michlin ) 이 창업한 
‘이트 위드 (eat with )’ 서비스가 그렇다. 이스라엘 출신인 그는 2011 년 
그리스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지만，여느 
여행객들처럼 정해진 식당들만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했 
다고 한다.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현지 식문화를 접하는 것이 진정한 
여행01라고 판단한 그는 ‘◦ |트 위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01스라엘 텔 
아비브 남부의 분위기 있는 중세 스타일 아파트부터 예루살렘의 고대 
돌집과 아름다운 시골마을 가정집까지 각양각색의 이스라엘 가정집 
식사를 제공하는 서 u |스를 개발했다 

식재료와 조리과정, 위생, 청결 등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 회 
원 전용으로 운영하는데 가격은 주인이 직접 제시한다 요리의 난이도 
와 재료 비용 등에 따라 1 인당 28 달러에서 86 달러까지 다양하다. 여행 



객들에게 전통 식사나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그의 
아이디어는 이제 하나의 사업이 됐다. 

과거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던 것처럼 이제는 날씨도 상품 
으로 만들어 판다. □ I 국 뉴욕은 날씨7 ᅡ 항상 변덕스럽7 ᅵ로 유명하다. 날 
씨에 맞게 하루 동안 옷을 편안하게 착용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는 제 01 콥 헤프먼 (Jacob heftmann ) 은 일; 7 1 예보에 따라 의상을 추천해 
주는 소매 플랫폼을 개발해 쇼핑몰에 적용했다. 날씨에 따라 양말, 구 
두, 바지, 블라우스, 카디건, 가방，모자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코디네이트한 상품들을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그가 만든 ‘웨 
더 ( weather )’ 의 고객들은 쇼핑몰에 들어와 먼저 날씨부터 점검한다. 그 
런 다음 오늘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다 눈앞에 제공된 추천 상품을 보면 
서 자신에게 없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글 ■ 박성희(한국트렌드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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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외래 관광객 유치에 눈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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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增加하는 外來觀光客의 

受容態勢외完備를爲하여 

1. 宿泊施設의擔充， 

O 最績조선호별 의衡* 20 醫 350畜 

< 着丄 67. 6, tfX 69.8> 
0타워호행의 19着 91% <67.7 »齡> 
0유스호스텔의*立 25 玉 100 名受容 

2. 旣存施設과 裝備의近代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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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觀) t 章齡외 改#과 導入 

3. 觀光資源의開發 

OM 內觀光端외簡發 

O 觀光: t 繼品 

4. 從業員의資質向上 

o 써비스*勢의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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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록떨시중구율지 JU 가 180 

國際 觀光 公 社 


O 짧게는 5 일에서 길게는 9 일까지 쉴 수 있었던 추석 연휴 동안 해 
외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60 퍼센트 정도 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갈은 
기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관광 
역조(逆調戶ᅡ 계속되고 있는 셈. 중국의 중추절과 겹친 이번 추석에 유 
커(遊客 ■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 등지를 많이 다녀갔지만, 인바운 
드(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1960 년대 초부터 국책 사업의 하나로 관광에 주목했다. ‘국 
제관광공사법’에 의거해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설치 
된 때가 1962 년 6 월 26 일이었다. 

국제관광공사의 광고 ‘국제 관광의 해’ 편(동아일보 1967 년 3 월 31 일) 
을 보자 “67 년은 국제 관광의 해”라는 헤드라인 아래 “비약하는 관광 
사업! 느러나는(늘어나는) 외화수입”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관 
광을 사업’으로 표기한 걸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관광을 산업으로는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았다. 

시각적 표현을 보자.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수，외화 획득 목표치，태평 
양 지역과 한국의 관광객 증가율 대비，관광비 대 무역비의 비교를 그래 
프와 표로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다. 관광객의 증가 추이는 사람 모습의 
그래프로, 외화 획득의 변화는 돈다발 모양의 그래프로, 나머지 지표는 


한국관광공사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1967 년에 내보낸 
‘국제관광의 해’광고. 


보통의 그래프와 표로 제시한 점01 인상적01 다. 

디자이너(당시 명칭으로 ‘도안사’)의 센스가 돋보이는 대목. 그림에서 
알 수 있듯 0 1, 1962 년에 1 만 5 천명 01 던 외국인 관광객은 광고를 낸 시점 
인 1967 년에 9 만명으로 늘었는데, 01 를 4 년 뒤인 19 기년까지 20 만명까 
지 늘리겠다는 목표였다. 그리하여 외화 수입을 1967 년의 3,800 만 달 
러에서 19 기년에 9,500 만 달러로 늘리겠다는 0 ᅣ심찬 계획 ◦ |다. 

긋 I 피에서는 “날로 증7 ᅡ하는 외래 관광객의 수용 자세의 완 d |를 위하 
여” 숙박 시설의 확충, 기존 시설과 장비의 근대화，관광자원의 개발, 
종업원의 질적 향상이라는 네 가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네 가지는 ‘관광의 날’ (9 월 27 일)을 비롯한 관광산업 진흥책을 논의 
하는 자리에서 지금도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거론되는 내용01다. 

올 10월 1일, 중국에서는 ‘여유법(旅滿法)’ 개정안이 발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더 어려워질 터. 
1967 년 광고에서 강조했듯이 관광자원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말01다. @ 글.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여유법 중국인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1◦장 112조의 중국 관광진흥법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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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맛과 멋 


‘먹물’의 상징，문어 


O 문어紋魚)는 선 H I 의 물고교 I 다. 문어는 01 름에도 ‘글월 문(文)’자 
가들어가지만몸에도 먹물을 지니고 있어 가히 식자의 먹거리라 할 만 
하다. 그래서인지 유교의 본고장인 안동 일대에서는 잔칫상이나 제사 
상에 문어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문어라는 이름의 유래가 학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설명도 있다. 

조선 후기의 이규경이 편찬한 백과사전〈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術 
文長 a 散稿)〉에는 원나라의 문헌〈여황일소(餘 si 티疏)〉를 인용하여 
“문어가 사람의 머리와 닮아서 문어라 한다”고 했다. 이 짧은 구절의 해 
설로 문어의 생긴 모습이 사람의 민머리처럼 생겨서 ‘된어’라 부르다가 
한자로 문어라 쓰게 되었다는 부연 설명01 따라붙71도 한다. 

어쨌거나 조선시대에는 문어를 궁의 잔치에도 쓰고 명나라에 조공 
으로 바치기도 했던 모양이다.〈승정원일기〉에는 궁의 연회에 쓸 생문 
어를 때에 맞춰 봉진하지 않는 충청감사와 강원감사를 엄하게 추고해 
달라는 사옹원 도제조의 계가 기록되어 있다.〈세종실록〉에는 명나라 
사신이 청구한 물품 중 경상도와 함길도(함경도의 옛이름), 강원도에 
준비케 한 목록에 마른 문어가 나오기도 한다. 

문어는 옛날에도 그 값어치를 상당히 인정받았던 듯 조선시대의 외 
교 관계를 ， I 술한 책〈증정교린지(增正交離志)〉에는 문어 한 □ ᅡ리를 쌀 
다섯 되와 바꾼다고 했는데 이는 생복 다섯 개에 해당하는 가치이다. 
문어는 대팔초어(大八棺魚)，팔초어(八棺魚)，팔대어(八帶魚)라고도 하 
는데 중국에서는 장어(章魚) 또는 망조어(望潮魚)라 부르고 |도 한다. 

허균은〈도문대작〉에서 “문어는 동해에서 나는데 중국인들이 좋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 후 71 의 실학자 01 익은〈성호사설〉에 임진왜 
란 때 조선을 지원하러 왔던 이여송(李如을 비롯한 명나라 장수들 
에게 문어국(文魚養)을 대접했더니 난처한 빛을 보이고 먹지 않더라 
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익은 그 01유로 그들 일행 ◦ | 대부분 북쪽 
지방 출신 01 라 문어를 알지 못하 71 때문 01 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해군 때의 시인 이응회는〈옥담사집(玉還私集)〉에 남간 ‘문어’라는 
시에서 “용을 삶은들 무어 귀하리오(*龍何足貴)/ 봉을 끓여도 대수 
로울 게 없어라(湯風赤無奇)/ 온 세상이 잔치를 열 때마다(擧世張高 



宴 )I 좋은 안주로 이것이 꼭 필요하지 (佳看必女期)”라고 그 맛을 예찬 
한 바 있다. 문어는 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선 후기의 홍만선 
이 저술한〈산림경제〉의 구급편에는 “산후에 발열할 때는 문어를 가루 
로 만들어 콩잎국(著賣)에 타서 먹인다”는 민간 처방이 나와 있다. 

19세기 초의〈규합총서〉에는 “문어 알은 머리，배，보혈에 귀한 약이 
므로 토하고 설사하는 데 특효하며 쇠고기를 먹고 체한 데는 문어 대 
가리를 고아 먹으면 낫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어 최대 소비지는 예상 외로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동과 영주 갈은 내륙지방01며 그곳 사람들은 숙성 문어를 즐긴다. 교 
통 사정이 좋지 않던 옛날에 울진과 영덕，묵호 등지에서 잡은 문어를 
현지에서 삶아 한나절씩 걸려 산간으로 옮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성 
이 되어 맛이 더욱 좋아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우친 것이다. 알고 
해먹은 것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 요리법을 가르쳐 준 셈인데，하늘이 
내려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영주 중앙시장의 ‘묵호문어’와 안동 신시장의 ‘중앙문어는 각 지역에 
서 이름을 떨치는 문어 전문점들이다. 서울에서는 논현동의 ‘한성칼국 
수’와 혜하동의 ‘혜화칼국수’에서 괜찮은 문어숙희를 맛볼 수 있다. 0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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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역사가 된 정책 I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헌법’에 금지한 인사청탁 


o 뇌물을 주고 세금 부과나 인사 문제에 대해 청탁을 하는 관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도 국세청장을 지낸 인사가 세금 무마를 대가 
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가 하면，인사 청탁을 둘러싼 공직 비리는 심 
심찮게 뉴스로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도 ‘분경(奔競)’01라는 인사 청탁 문제는 고심거리였다. 분 
경이라는 말은 ‘분추경리(奔超競利)’의 준말로 ‘분주히 권세가를 쫓아 
다니며 이익을 다툰다는 뜻이다. 분경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태조실록〉의 총서에는 “지난번의 뇌물로 분경하는 기풍 
과 금전으로 관직과 옥사(獄事)를 거래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 
여, 초야(草野)에는 천거되지 않은 현인(賢人)이 없고, 조정에는 요행으 
로 차지한 직위가 없다”고 하여 조선 건국 후 분경의 관행 o |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건국 ◦ I 후에도 분경은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종 원년인 1399년 8월 족중(族中) 3 .4 촌，각 절제사(節制使) 및 그 
대소군관(大小軍官)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관리가 서로 만나는 것을 
금하는 교지가 처음 내려졌으며，14이년(태종 1년) 5월에는 삼군부(三 
軍府)는 무신가(武臣家), 사헌부는 집정가(執 i 改家)의 분경을 각각 규 
찰하는 임무가 왕명으로 부여되었다. 

01후 여러 차례의 제도적인 조치가 거듭되던 끝에 1470년(성종 1년) 1월 
에 분경의 금지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것이 조선의 헌법인〈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헌법에 분경 조항을 구체적으로 둔 것은 그만큼 분경을 철 
저히 금기 I 해0 ᅣ 하겠다는 조선 왕조의 으取 ᅵ를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국대전〉의 ‘형전’ 중 금제(禁制) 조항에는 ‘분경하는 자는 이조 ■ 병 
조의 제장(諸將)과 당상관，이방度 M ) ■ 병방(兵 M ) 의 승지, 사헌부■사 
간원의 판결사(判決事)의 집에 동성(同姓) 8촌，이성(異姓) •처친(妻親) 
의 6촌，혼인한 가문, 이웃 사람 등이 아니면서 출입하는 자는 곤장 
100대，유배 3천리에 처한다’고 하여，분경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정하였다. 권세 가문에 드나들면서 정치적 로비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 ◦ |다. 

〈성종실록〉에는 1483년(성종 14년) 8월 26일 사헌부 장령(掌令)인 송 



영(末鼓)의 처 신씨가 분경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나온다. 송영의 작 
은아버지 송현수가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송영이 관직에 나아갈 수 없 
었으나, 성종은 송영을 총애하여 오늘날 검찰의 주요 관직인 사헌부 
장령에 임명한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상소가 계속되었고 사 
헌부와 사간원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01 에 송영의 처 신씨가 팔촌 오빠인 사헌부 집의(종 3 품) 홍석보를 찾 
아가 탄핵을 무마시키고 남편의 관직 임명을 청탁했다. 명백한 분경죄 
로서， 01 사건을 둘러싼 71 록 01 〈성종실록〉에 계속 나올 정도로 분경죄 
는 당시 정국의 큰 이슈였다. 관리의 처가 인사 청탁에 개입한 첫 사례 
여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지만，결국 성종은〈경국대전〉의 규정대 
로 장100대에 처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 청탁 비리는 관료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인사 청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헌법인〈경국대전〉에 
‘분경 금지’라는 규정을 두었고，처벌 규정도 엄격하게 정해 두었지만 분 
경의 관행01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법으로 규정하여 관리 
의 인사 청탁 부정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청렴한 관리의 상징인 청백리(淸白吏)에 대해서 
는 국가가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뇌물을 받은 관리인 장리■吏)의 자 
손에 대해서는 영원히 과거 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였다.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법 정신을 
음 □ I 해볼 만하다. @ 글 ■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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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 



성장이 멈춘 지구가 걱정된다 

〈성^의 ^계〉 


새로 나온 책 


포기하는 
용기 


O “지금 갈은 추세로 산업화와 오염，자원 약탈01 계속된다면 지 
구는 앞으로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는 인구와 생산력01 돌01긋 |71 힘들 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1972년〈성장의 한계〉를 집필한 도넬라 메도즈는 이렇듯 지구의 
앞날에 대해 경고했다 개발과 성장에 대한 맹신이 앞서 있던 시대 
였다. 

당시 도넬라 메도즈를 포함한 MIT 젊은 과학자 네 명은 연구 끝에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다 ‘인류의 위기’가 연구 주제였다. 미래 연구 
기관인 로마클럽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멈춤 없는 
경제 성장이 장차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치밀하 
게 분석했다. 인구，식량 생산량, 천연자원, 산업발전, 환경오염 등 5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류 미래사회를 예측한 것이다.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2015년에 정점을 찍고 성장을 멈춘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전 지구적으 
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과 환경의 관계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국제 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간 즈음에 터진 중동전쟁과 연01은 세계 불황으로〈성장의 한계〉는 주목을 받았다 성장주 
의와 탐욕에 경종을 울리면서 37개 언어로 번역되고 1,200만부 01상 팔리는 등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이윽고 1987년 유엔 브룬트란트 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개 
념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 |래 세대를 위한 71성 세대의 책임을 새롭게 부각시긋 |고 지나친 개 
발을 지양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출간된〈성장의 한계〉는 초판 출간 30주년을 기념한 개정판이다. 저자들이 처음 
분석한 내용들 가운데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관련 데이터와 
지식들을 두루 훌었다. 이로써 가장 최근의 자료들까지 업데이트했다. 

마티스 베커나벨이 고안한 ‘생태 발자국 지수’를 통해서는 지구 수용 능력의 한계치가 얼마인 
지，생태계가 한계를 초과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했다. ‘생태 발자국 지수는 캐나다 경 
제학자 베커나벨이 만든 환경 지표이다. 인간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지구촌이 배출하는 온실가 
스를 흡수하고 I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 I 교한 것01 다. 0 卜울 
러 컴퓨터 시뮬레01션 모형인 ‘월드 3는 많은 데 ◦ I 터，01론을 한데 모0 ᅡ 성장과 한계7 1- 나타내는 
전체 시스템의 그림을 명확하고 일관된 통합체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저자들01 강조하는 우리구 I - 해0 f 할 일은 다름 0 ᅡ닌 꿈꾸71, 네트워크 만들71, 진실 말하71, 배 
우기, 사랑하기이다. 지구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경고에 비해선 다소 허약해 보이는 답변 
이다. 하지만 저자는 “도구들 하나하나가 순환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면서 “아무리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라도 이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어떠한 큰 변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Q 글 ■ 남형도 71자 




도넬라 메도즈 외 지음 
갈라파고스 ■ 2 만3천원 


智아버려라. 당신이 靜잡고 있는 그% 

ᄈ여 사제아 떻聲着!^ 그 着어 會? ♦홀 < 

aiw *”스를 소. 따를 •여 cue 기 


포기하는 용기 

이승욱지음 
쌤앤파커스 _1만4천원 

실존적 정신분석학자 이승욱의〈포기하는 
용71〉는 세상살01에서 실패하더라도 포71하 
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너를 인정해 줄 것01라고 말한다. 이 책은 ‘그 
것이 내 삶에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더 나은 직장을，더 많은 돈을 
열망해야 할까?’와 갈은 질문에 근본적인 의 
문을 던진다 포기하는 지혜만이 진짜 자신 
을 만나게 한다는 결론이다 



배움도 깨달음도 언제나 길 위에 있다 

이이화지음 
교보문고 ■ 1만5천원 

〈배움도 깨달음도 언제나 길 위에 있다〉는 
생애 첫 좌절을 이겨낸 다산 정약용의 이야 
71, 경복궁과 종묘7 ᅡ 만들어진 진짜 이유 등 
다양한 분야의 참지식을 담고 있다 오래된 
생각들로부터 보다 폭넓은 지식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성을 얻 
을수있다. 

문화, 예술, 철학의 흔적들로부터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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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카툰 I 파랑새를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은 내면의 여행이다. 
-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미국의 기업가 ■ 작가) 




i 과그림 • 최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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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감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전통연희집단, 젊은 국악 아티 
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무대에 선다. 


우리의 소리，세계가듣는다 

〈2013 전주세계소리축제〉 



〈지구구조대〉 

광주시립 □ I 술관 01 0 ᅡ 01 와 부모 7 ᅡ 함께 자연 
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전시회를 선보 
인다 01 전시는 환경과 동물 등에 관한 내용 
으로 아이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 
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관람객들은 투명 
수지로 만든 날도마뱀, 솔방울로 만든 호랑 
이 등을 보며 동물과 자연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있다 
일시 10월 6일까지 

장소 광주 북구 광주시립 □ |술관 어린01갤러리 
문의 n 062-613-7100 


O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2013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전북 전주시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과 한옥마을 등에서 개최된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 
에 ， I 초해 전 세계 다양한 장르 음악과의 벽을 허무는 장을 마련한다. 

01 축제는 특정한 음악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린지에서부터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인정받는 마스터급 아티스트 공연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한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음악예술제다. 

올해 축제는 월드뮤직 부문을 특별히 강화하고，관객들01 참여할 수 있는 국악 프로그램을 늘 
려 국악 대중화에 중점을 뒀다. 10월 2일 개막 공연인 ‘아리 아리랑，소리 소리랑’은 아리랑 유네 
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71념하는 프로젝트다. 01 공연에는 강권순, 강효주 등 국내 최고 
의 명창들과 독일, 스페인, 캐나다 등 8개국 전통 보컬리스트들이 참여해 각국의 특색을 살려 
‘아리랑을 녹여내는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제13회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월드뮤직에 방점을 둔 만큼 26개국 17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월드뮤직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시아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 ■ 아세안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필리핀，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10 개국 01 참 7 ᅡ 해 선보 01 는 ‘0 ᅡ세안 축제’ 7 ᅡ 그 장 01 다. 

영국의 월드뮤직 전문지인 ‘송라인즈(效) nglines )’ 는 전주세계소리축제를 2년 연속 ‘국제 페스 
티벌 베스트 25’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박칼린 집행위원장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국제적 
인 축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서양음악과 국악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 01 라고 말했다. 0 글 ■ 김혜민 71 자 

일시 10월 2~6일 장소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한옥마을 문의 ^ 063-232-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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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닉 클래식 2013 인 서울〉 

야외에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피 
크닉 클래식 2013 인 서울’ 축제가 서울 상 
암 월드컵공원에서 1◦월 3일부터 01틀에 걸 
쳐 진행된다. 정오부터 밤 늦게까지 공연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은 야외에서 편안하게 공 
연을 즐길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바이올리 
니스트 박지혜, 첼리스트 양성원, 팝페라 테 
너 임형주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박종호 
풍월당 대표를 비롯한 유명한 클래식 전문 
가들이 특강을 진행한다. 

기간 1◦월3~4일 

장소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 
문의 s 154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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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통과 공감 

욕망을 치유하는 ‘시간혁명’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일기 시작한 등산 열풍이 시민들의 패 
선을 바꿔놓더니 올레길이니, 둘레길이니, 걷기 열풍이 일고 있다. 이 
열풍은 국토의 지형을 바꿔놓을 기세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살아온 것 
을 반성하면서, 타성에 젖어 빨리 가려는 습성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 
이다. 

거기에다 슬로 시티니 로컬 푸드니 하면서，베드타운으로 변해버린 
보금자리와 장시간 노동을 위한 에너지 충전 갈은 ‘먹어 치우는 식습 
관도 고치려 한다. 보다 느리게, 보다 여유 있게 살려는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대중의 요구에 발맞춰 최근 몇 년간 서 
점가에서는 ‘느리게 사는 법’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1년 전〈피로사회〉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철학자 한병철은 01 
런 움직임을 비판한다. 그는 최근에 나온〈시간의 향기〉‘한국어판 서 
문’에서 ‘느리게 사는 것’ 또한 시간에 예속된 현대인의 비정상적 행동 
양태일 뿐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쉬는 시간’과 휴가，수면조차도 ‘일의 시간의 한 국면’에 불 
과하기 때문이란다. 

결국 ‘느리게 살기 운동’은 ‘시간의 위기，시간의 질병’의 한 등상’이 
므로, 증상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는 현대사회가 일의 
시간을 버리고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는 ‘시간 혁명을 하고 ᅵ를 제안한다. 
시간에 W I 는 ‘활동적 삶’ 대신에 흐르는 시간을 관조하는 사색적 삶’ 
01라는，우리에게 대단한 용717 ᅡ 요구되는 근본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 

치유의 방법도 앓고있는 사람이 따를수있을때 효과가 있다. 이루 
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욕망은 각자가 가진 시간을 조종한다. 우리의 욕망이 크고 강할수록 
자신의 시간에 채찍질을 가하고, 시간을 잘디잘게 쪼개 한 올도 허투 
루 쓰게 놓아두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면 10분이 아까워 새벽부터 저녁까지 꽉 짜인 
계획에 따라 공부에 열심인 학생들을 늘 만난다 젊은이들이 온 시간 
을 쏟아 배움에 열정적인 것은 보기 좋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들이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직장을 가지고 명퇴니 조기 은퇴니 사회활동 
을 그만둘 때까지, 바쁜 시간의 리듬을 멈출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면서도 늘 쫓기듯 바쁘게 사는 것은 
많은 부분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욕구 불만을 충족하느라 그럴 것01 
다. 자신의 목표는 대체로 남과 비교해 설정되고, 그 기대치에 도달하 
， I 위해 끊임없01 노력하는 것01다. 그런 노력01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하 
지만 노력하는데도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 
할 경우 우리는 욕구 불만에 시달리거나 상실감에 빠지고 만다. 자포자 
기와 우울증은 이런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오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일은 아니다. 지속 
적으로 경쟁의식을 다독이는 일 또한 살아가는 데 그다지 지혜로운 일 
도 아니다. 

우리가 활동적 삶을 버리고 사색적 삶을 살기가 쉽지 않듯이，욕망을 
버리고 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보다 적게 욕망하며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소탈하게 사는 것이 불행을 멀리하는 삶이듯이, 욕구 불만과 
상실감에 덜 노출되는 길은 좀 적게 욕망하는 것01리라. 

‘경쟁심과 비교의식’，그리고 ‘정서적 여유와 심리적 안정감’. 이들은 
서로 상충되는 정서01므로 ◦ |들을 모두 다 품고 살71는 쉽지 않을 것 
01다. ‘어떤 삶을 살 것인7 ᅡ’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 | 7 ᅡ진 자71 결정 
권에 속한 문제이리라. 

글 - 전광호 (부산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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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금) 〜 6( 일)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혈^별■繼 

“지연미에게 사라반논 F 1 01 도 I 게슨 ■ 


■ G 마켓티켓，공식홈페이지 (■/ w . koreangp . kr ) / 구매문의 :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fi 이 되겠습니다.” 


티켓가격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선도사업으로 F1 이 시작되어, 2013 년부터 
해남 구성지구가 본격 개발됩니다. 

• 향후 10년간 1 조 1037억 투자, 생산유발효과 1 ◦조 7,706억원, 고용 유발효과 11 만여명 

■ F1 대회는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직접적인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 대회기간 중 관람객 389억 지출효고ᅡ, 1,760억원 경제 파급효고ᅡ, 2천여명 고용창출 

■ 경주장 (KIC) 이 지역민의 문화 ■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국내 유일 국제규모 카트 경기장, 오토캠핑장, 생활 야구장 등 운영 

■ F1 서킷을 활용한 모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 2013 ~ 201 6(4 년간) 786억 투입『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 F1 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격 상승 등 국가발전에 기여，국비 등 100억원 확보 


IM ] 

좌석 명 

금요일 

| 토요일 

일요일 전일권 | 

□ 

메인그랜드스탠드 

20,000 

340,000 

720,000 

890,000 


스탠드 A 

15,000 

260,000 

480,000 

600,000 

□ 

스탠드 C，D 

10,000 

120,000 

200,000 

- 

□ 

스탠드 

B ， E ， F ， G , H , l,L 

5,000 

80,000 

120,000 

- 


※판매처 : 옥션티켓， G 마켓티켓， F 1 공식홈페이지 


■ 할인 혜택 

• 15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상시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3 FORMUU 1 kokean grand prik 

^ ■緊 and related marks are trade marks of Formula One Licensing BV, a Formula One group company. AH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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